
한국군목회(이사장 이윤희 목사)가 12

일 오전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40-2

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2차 정기이사회의, 신임이사 

취임축하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정기

이사 회의는 개회예배,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김종순 목사(부이사

장)의 인도로 드려졌다. 조일구 목사(부

이사장)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이어 정

성구 목사가 ‘거룩한 꿈을 꾸자’(히브리서 

11:24-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꿈에 대해 성경으로 해석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

나는 현미경적인 해석 또 다른 하나는 

망원경적인 해석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는 망원경적인 해석을 해보려고 한다”며 

“성경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개가 

있다. 먼저 아브라함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에 하나

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

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

의 길을 걸었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데 그래도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의 

후손은 구원하신다는 확신이었다. 그래

서 그는 120년 동안 비난과 저주와 감당

할 수 없는 핍박에도 견디고 그 꿈을 포

기하지 않았다”며 “모세의 꿈은 더 큰 하

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위, 부귀영화, 

정치적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

신 비전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

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

서 기자는 모세가 왜 왕위를 버렸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모세는 역사의 배

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

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

의 살과 역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꿈이었

다. 이사야 선지자의 꿈은 인간 스스로

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인

생과 사회, 국가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권모술수, 모략, 언론

과 법조계, 정치계가 합작해서 민주화를 

앞세운 사회주의자들이 국민을 집단 최

면으로 몰아놓고 가는 이때 우리는 아모

스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꾸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경

에서 보여준 위대한 꿈들이 우리들의 거

룩한 꿈이 되길 소원한다”고 했다.

예배는 이어 강만원 목사(증경이사장)

의 축도로 마쳤으며 이어 회무처리가 진

행됐다. 이윤희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시

작된 회무처리는 이사점명, 회순채택, 전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회계보고, 업무보

고, 안건심의, 회의록 채택, 폐회 및 오찬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안건심의에서 토의된 안건은 부이사장 

인준의 건, 감사인준의 건, 신임이사 인준

의 건, 신임이사 호명, 정관 개정의 건, 시

행세칙 제정의 건이다.

이어진 신임이사 취임 축하 및 오찬에

서 이윤희 목사가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취임한 부이사장, 감사, 이사들이 취임 인

사를 했다.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조석

행 목사(34기, 대신)는 “오늘 이 자리에 

이사로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린다. 하나님은 저를 젊은 나이에 군대에 

불러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 

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않고 하나

님 앞에 감사드린다. 받은 은혜를 늘 보

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한국군목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섬기겠다”고 했

다. 다음은 신임이사 명단이다.

최승연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지난 

2020년 성탄절부터 이듬해 부활절까지 

처음 진행됐던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

인이 올해 시즌4를 시작한다. 이번에도 

올해 성탄절부터 내년 부활절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캠페인은 팬데믹으로 인해 현혈 수급

이 어려웠던 시기 지구촌교회, 온누리교

회, 선한목자교회 등이 앞장서 헌혈 캠페

인에 나섰던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시즌이 거듭되면서 소아암 및 희귀난치

병 환우들도 도왔다. 시즌3까지 진행되

는 동안 약 3만 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지난 시즌은 연세의료원과 함께 진행

했다. 연세의료원의 서울 신촌과 강남, 

경기도 용인의 각 병원 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희귀성 난치 질환을 겪는 환우를 

추천받아 사정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헌혈과 기부를 통해 치료비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남서울교회, 선한목자교회, 신촌성결교

회, 할렐루야교회 등 첫 시즌부터 꾸준히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을 비

롯해 사귐과 섬김, 성남시기독교연합과 

기독교한국침례회에 소속 교회들의 헌

혈증 기부 및 헌혈 동참이 있었다. 그 밖

에 기념품 판매 등으로 약 1억2천만 원

의 치료비가 모금됐다.

12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교수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피로회복 

포 키즈(For Kids) 시즌4’ 발대식에서 병

원 한 관계자는 “올해 피로회복 캠페인

을 통해 기부받은 현혈증이 없었다면 환

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현헐증이 모자

랄 뻔 했다”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를 비롯해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

종성 목사,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담임목

사, 더사랑의교회 이인호 담임목사,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담임목사, 한마음혈액

원 황유성 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

브란스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성은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모이

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

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러던 중 

피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것이

야 말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

각했다”고 처음 피로회복 캠페인을 시작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최 목사는 “‘피로회복’이라는 캠페인 

이름은, 대한민국의 피로를 예수 그리스

도의 피로 회복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

다”며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

을 이 캠페인을 통해 더욱 드러낼 수 있

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

성 캠페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목사는 “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그것을 기쁘고 보람 있는 기억

으로 서로 나누고 있다. 올해도 열심히 

참여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헌혈이 이뤄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유성 원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 

캠페인을 향한 뜻이 더 모아지는 것 같

다. 단지 사람의 힘으로 되고 있는 캠페

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연

세대는 우리나라 헌혈운동의 시초가 된 

곳 중 하나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수혈

받은 환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

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성 총회장은 “올해 우리 교단 소

속 250개 교회, 1만2천 명의 성도가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를 세웠다.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형은 목사는 “우리 교회가 내년 설

립 60주년을 맞는다. 성도들과 함께 이

번 헌혈운동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인호 목사는 “이 캠페인이 한국교회

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

면 좋겠다”고, 문대원 목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도전을 줄 수

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연세의료원이 교회들과 함께 

이런 좋은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얼

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은혜인지 모

르겠다”며 “피로회복 캠페인이 환자들에

게 희망이 되는 캠페인이라고 확신한다”

고 했다.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피가 

없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

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교회들이 있어서 기쁘다”

고 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최선을 다

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또한 이것이 지

속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많

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

린다”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사

귐과 섬김’의 15개 교회(남서울, 동안, 만

나, 새중앙, 선한목자, 성락성결, 소망, 수

영로, 신촌성결, 온누리, 일산성광, 주안

장로, 지구촌, 충현, 할렐루야)가 지난 

2020년, 적십자, 한마음혈액원과 연합해 

처음 시작했다. 최성은 목사가 예수 그

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인

한 혈액 부족 사태 해결을 돕는데 한국

교회가 나서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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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명 참여한 한국교회 헌혈캠페인, 네 번째 시즌 시작

발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1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4 발대식

“성경이 보여준 꿈, 우리의 꿈 되길 소원”
한국군목회, 제40-2차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군목회가 12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40-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행사

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군목회

- 김상욱목사(합동, 30기)
- 조석행목사(대신, 34기)
- 권오영목사(통합, 35기)
- 홍은해목사(기성, 41기)
- 장내성목사(예성, 42기)
- 박기영목사(예성, 43기)
- 최영윤목사(침례, 43기)
- 이주일목사(대신, 45기)
- 고찬영목사(침례, 46기)
- 민상기목사(대신, 48기)
- 윤용진목사(감리, 5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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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 고신대 기독교 

선교·교육연구소, 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

구원과 함께 공동 국내학술대회를 개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디아

스포라의 트랜스로컬리티 적응’이라는 주

제로 진행됐다.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는 2단계 

연구과제인 ‘유학생의 초국적 실천에 관

한 종·횡단적 추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 대구가톨릭

대 다문화연구원 등 공동 주최기관들의 

연구 주제를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자리

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 요소들의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을 

향한 추적 연구들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

다.

주요 내용은 ▲제1세션 7~10세기 동아

시아의 디아스포라: 蕃坊과 新羅坊-윤재

운(대구대) 등 3편 ▲제2세션 다문화가

정 남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고경자

(다움젠더연구소) 등 3편 ▲제3세션 한

국에서 세계시민 담론 형성에 관한 비판

적 고찰-김혜옥·육주원(경북대) 등 3편이

다.

대구대 윤재운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장은 “이번 공동 국내학술대회는 대구·부

산지역의 관련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한국에서의 다문화현상과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다차원적인 실태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박준 기자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메이필드호텔 아

이리스홀에서 ‘청년애 목회 - 주여, 치유

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청년목회의 새

로운 비전과 부흥을 위한 청년 목회자 세

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예장 통합

총회 제108회기 다음세대비전위원회가 

주관했다.

첫 날 열린 개회예배는 안준호 목사(총

회 다음세대비전위원회 서기, 열매맺는교

회)의 사회로, 박기상 장로(총회 다음세대

비전위원회 회계, 시온성교회)의 기도, 박

경민 청년(청년회전국연합회 총무)의 성

경봉독, 박성근 목사(총회 다음세대비전

위원회 위원장, 오천교회)의 설교, 김의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의 인사 및 축도, 

김명옥 목사(총회 교육훈련처 총무)의 참

석자 소개 및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시 

31:14~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성근 

목사는 “초기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기 쉬

웠겠는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반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 부딛치고 깨져야 한다. 본문에서 다윗

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온전

히 의지함을 고백한다”고 했다.

이어 “주님의 살아계심과 내 편이심이 

확증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며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 

있으면 기도가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목회

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가 되게 된다”

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다. 그리고 마음의 열정과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목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다”며 “1박 2일간 짧은 기간

이지만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인사말을 전한 예장 통합 총회

장 김의식 목사는 “코로나19의 비대면으

로 인해서 다음세대의 절반 이상이 교회

를 떠나갔다”며 “더욱이 초등학생의 복음

화율이 10% 미만, 중고등학생들의 복음

화율이 5%미만, 대학·청년들의 복음화율

이 3%미만인 한국교회의 최대의 위기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목회자세미나가 여러분을 영

적으로 도전하고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

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제108회기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이다. 이 자리에 참

석하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청

년목회자로 부르신 주의 종들”이라며 “이 

치유 목회를 통해 청년들이 영혼의 죄악

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

는 치유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를 바

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김선민 컨설턴트(데일카네기

코리아수석)가 ‘청년이 모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김 컨설턴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다양

해지는 삶의 형태들, 가치관들을 바라보

고 인정·포용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며 “오히려 기업은 자신들이 그런 공동체

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컨설턴트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인 잣대가 강해서 틀에 나를 욱여넣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 청년들은 교회에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다”며 “복음은 유대

인과 이방인, 세리와 창녀를 포용했지만, 

한국교회는 어떠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후에는 수도권 서울예능교회·중부권 

대전신성교회·동부권 포항중앙교회의 각

각의 사례발표, 찬양사역자 강찬의 찬양

콘서트, 말씀 및 기도회 순으로 11일 모

든 일정이 마무리 됐다.

12일에는 △최현식 소장(아시아미래연

구소)이 ‘흔들림 없는 청년목회와 미래’, 

△유임근 목사(KOSTA본부 국제총무)가 

‘청년을 위한 열정의 목회’ 주제의 특강, 

파송예배 일정이 진행됐다.    장지동 기자

“한국교회 다음세대 위기… 치유의 복음 전해지길”
예장 통합 청년목회세미나 열려

청년목회자 세미나 진행 사진. ⓒ장지동 기자

대구대, 경북대·고신대·대구가톨릭대와 다문화 공동 국내학술대회를 마치고. ⓒ대학 측 제공

재단법인 호정공원(이사장 신영옥)과 

순복음참사랑교회(담임 남기곤 목사)는 

11일 성도의 아름다운 장례 복지 진흥과 

기독교 장례문화를 보급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부활동산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신영옥 이사장과 남기

곤 담임목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대중적인 유교

와 불교의 혼합적인 장례문화에 더불어 

기독교의 성경적인 천국 환송 문화 또한 

확산·정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신영옥 이사장은 “호정공원은 예수님

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례했던 요셉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

웃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장례 대

행, 장지 분양, 묘지 이장 등 장례 모든 분

야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믿음의 기

관으로 고인에게는 자연에 품에 안겨 평

안한 안식을, 유족에게는 고인의 뜻을 기

리며 위로와 쉼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남기곤 담임목사는 “이곳 호정공원에

서 영원한 삶의 시작, 생명, 추억, 안식 그

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의 시간을 소

중한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희

망한다”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아름다

운 모습으로 성장하며 이웃들에게도 선

한 영향력을 발산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

다”고 말했다.

순복음참사랑교회는 성령사역의 복음

을 전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북지방회에 소속된 교회다. 김민수 기자

박종순 목사(한국교

회지도자센터 대표·사

진)가 최근 ‘바른신학 

균형생활’ 유튜브 채널

을 통해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했다.

박 목사는 “우리가 자칫 오용하는 예

배 용어들 가운데 회갑예배, 결혼예배, 완

공예배, 축하예배 등 행사에 예배 용어를 

붙이는 것”이라며 “예식이라고 해야 맞다. 

왜냐하면 예배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예배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복장·

용어·자세·분위기도 예배다워야 한다”며 

“예배 현장의 분위기나 차림이 케이팝 콘

서트처럼 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한다. 구원도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며 “설교자가 티셔츠에 반바지나 

청바지를 입고 나서는 것, 그렇다고 서당 

훈장처럼 근엄하고 화난 모습으로 나서

는 것, 예배의 현장이 난장판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장례식장 분위기처럼 보이는 

것 등 다 옳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

는 예배,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예배, 모든 

예배자들이 감격을 공유하는 그런 예배

여야 한다”며 “예배는 형식을 열기 전 마

음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대구대-경북대·고신대·대구가톨릭대, 다문화 공동 학술대회 개최

호정공원·순복음참사랑교회,
기독교 장례문화 보급 부활동산 구성

“예배, 형식을 열기 전 마음을 열어야 한다”

호정공원과 순복음참사랑교회 협약식 모습. ⓒ교회 측 제공

박종순 목사,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요?’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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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문학상담… “자기 이해하고 통찰하게 만드는 힘, 매력 있어”

◈평생 청소년들 위한 교육자이자 상
담가로 살아온 삶

‘문학상담’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상담가인, 이혜성 총장은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오랫동안 섬긴 동

안교회의 미술선교부에서 작품활동을 

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

다.

한국카운슬러협회 회장, 한국청소년

상담원 원장, (사)한국심리학회의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회장 등 주요 경력만 

봐도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가로, 대학의 

교수로도 평생을 살아온 이 총장은, 현

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를 이끄는 총

장으로 재직 중이다.

60년대,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가기 어

려웠던 시절에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 후 

택한 직업은 중학교 선생이었다. 문학소

녀였고, 청소년들 문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받는 

교사로서 삶을 사셨던 아버지의 직업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재적 5년 후에 진로를 바꾸게 

된다.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문학적 감수

성을 말과 글로 표현하여 문학을 잘 다

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

상은 수업 시간에는 문학의 감성과 본질

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법이나 

어떤 교육체계의 틀, 시험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들이 싫었다”며 “이런 방

식으로는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이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리고 학생들은 성장하는데, 나

는 항상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내용

을 가르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성

장을 원했었다”라며 진로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1968년 그 시기, 이 총장은 29살의 ‘노

처녀’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나에게 많은 힘을 주셨다. 그 시대의 한

국 사회의 통념과 다르게 여성인 나에게

도 ‘역량과 재능을 키우라’고 격려해 주

셨다. 아버지는 교사로 일생을 보내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딸

들인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을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였다”고 했다.

부모님은 이북 출신으로 이 총장도 만

주에서 태어났다. 1948년, 심상치 않은 

북한의 상황 속에서 그녀의 가족들은 

월남했다. 어머니는 중국 신천에도 계셨

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

시며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젊은 시절

부터 신앙이 두터우신 분”이셨다고 했다.

인천중학교 교감이시던 아버지는 딸

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의 이화여고로 갔

을 정도로 자녀들의 교육을 중시했다. 

“아버지는 나에게는 멘토이다. 교직의 멘

토이다. 내 인생을 리드해신 좋은 상담자

였다. 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도, 세

미나를 준비하며 아버지에게 리허설을 

했을 정도였다. 어머니에게는 기도의 영

향을 많이 받아서, 기도의 삶을 배웠다”

며 이 총장은 부모님에 대한 깊은 존경

을 표했다.

또한, 그녀의 부모님은 이 총장이 지금

도 미술선교부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동안교회’(담임 김형준 목사)의 초

창기 성도였다고 한다. 이 총장은 그 교

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 왔다.

국어 교사로 재직하며 한계를 느낀 이

혜성 총장은 진로를 변경했지만, 청소년

에 대한 마음은 여전했다. 그래서 청소

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심리상담을 선

택했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그 후 서

울여대와 이화여대를 비롯한 오랜 교수 

생활과, 청소년 사역과 상담에 관한 공

적 일에 헌신해 왔다. 모든 일은 거의 청

소년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

년 상담과 더불어 ‘여성, 문학상담, 인문

상담’ 등을 비롯한 폭넓은 활동과 저술

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 이혜성 총장은 자신의 ‘50년 상

담의 결론’을 “로맨틱 카운슬링, 원더

풀 카운슬러(Romantic Counseling, 

Wonderful Counselor)”라고 제시했다.

왜 로맨틱인가? 이 총장은 이에 대해 

“상담실에 가면 내담자들(상담을 받는 

사람)은 대개 상처를 위로 받고 공감을 

얻고, 수용되고, 이해받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간다”며 “결국, 상담자에게 얻을 

수 있는 도움은 사랑”이라고 했다.

‘ H E L P ’ 는 ,  ( H:  h o p e ,  E : 

encouragement, L: love, P: peace)의 축

약어로, 이 총장이 추구하는 상담의 핵

심요소이다. “상담은 삶 속의 삶을 찾아

가는 여정이다. 삶이라는 글자 안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삶의 여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라고 

정의했다.

동시에, 현재 상담의 흐름이 급속도로 

대중화되면서 ‘피상화’되어 가는 경향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요즘 사람

들은 상담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

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상담은 그런 것

(가벼운 위로, 단순한 기분 전환용)이 아

니다. 내담자가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

신을 성장시키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

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담이 

립 서비스로 끝나면 안 된다”고 조심스

럽게 경고한다.

이혜성 총장의 남편인 우천 오병태 회

장은 기업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일생 벌었던 재산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아내가 상담학 교수이

고, 청소년상담원 원장을 하고 있었음

에 착안해 상담대학원을 고민하게 됐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성에 바탕한 실력

을 키우는 것이 상담교육이며, 육성사업

으로 생각”하여, 이들은 ‘한국상담대학

원대학교’를 2010년에 설립하게 된다. 이 

총장은 “직접적으로는 아내를 위해서”였

다며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학교를 세

운다’라는 말을 나에게 종종 했었다”고 

미소를 띄우며 고백하기도 했다.

‘성장, 소통, 실현’이 교육목표인 ‘한

국상담대학원대학교’는 인간의 발달단

계별로, 아동, 청소년, 산업, 노년, 등 다

양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철

학 상담과 문학 상담, NLP(Neuro-

Linguistic Program) 등의 특정 영역을 

활용한 상담도 진행되고 있다. 교수들과 

학생들도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피상

적 관계가 아닌,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인격적인 만남을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학상담으로 자기 이해와 성숙 과
정 도와

아직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문학

상담’은 ‘문학활동’을 매개로 하는 상담

이다. 이 총장은 “상담은 자신을 튼튼하

게 키워서 자신답게 사는 삶을 도와주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자기 삶

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 됨됨이를 이

해하며 자기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도

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

고 표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런 개념

을 적용하여 문학상담은 ‘성찰, 수용 적

용, 실현’ 등 4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내

담자가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과정 속에

서 ‘문학을 통한 자기표현’과 ‘통찰력’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걷게 된다. 이처럼 “표현력과 통찰력을 

활용하는 것이 문학상담”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학상담 과정에서는 내

담자가 자기 일을 시와 수필처럼 쓰게 

된다. 이 총장은 “글을 쓴다는 것은 ‘자

기표현’이고, ‘자기해방’으로, 이를 통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과정

을 통하는 상담”이라고 설명한다. 그러

나 “이것은 단순히 특정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 내담

자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알고 

내면과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집중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학상담의 주어는 상담이기 

때문에 문학상담은 문학 평론이나 문학

비평이나 분석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문학상담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으로 “‘전인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다. 

자신의 심리를 분석하고 쪼개는 것에 초

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문학 상담의 한 예시’로 ‘시 

꼴라주’(Collage) 작업을 들었다. 상담의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거나, 

자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가 적혀진 

종이를 가지고 찢어서 붙이는 시각적 작

업이다.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내담자들이 함께 동일한 주제를 가

지고 자신의 시와 연관된 마음과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작업이다. 주제로는 ’영글어

지는 자연과 만남, 친구와 만남‘ 등 다채

로울 수 있다.

’시 꼴라주 작업 매력’으로 “참가자들

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배우

면서 자신의 지경이 확장되고 다른 이

들과 합일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다”며 “내가 미쳐 몰랐던 것을 알게 되

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지평을 얻게 된다. 

인생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 과정이 다양하게 해주

는 것이 ’문학상담의 매력‘”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의 잠재력 믿어주고 수용해
줘야

“청소년들이 많이 무너지는 세대이다.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청소

년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며 

어른들의 대화법을 지적했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가르

치려고 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아이들은 누구나 

잠재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잠재력

을 믿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며 성인들의 대화법에 대한 교육을 강조

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뭔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미 넣어 

주신 것을 그들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

라고 강조한다.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강

력하게 영향을 받는 미디어가 잠식한 이 

사회에 대해 “책 「2024년 트랜드코리

아」에서는, 우리 사회는 ‘분초사회’라는 

말을 하더라, ‘분초단위로 바쁘게 돌아

간다’는 의미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의 내면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며 “이

를 위해 자신을 침잠시키고, 훈습하고, 

명상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

라며 “예수님은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

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이 진실로 원하

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 힘이 그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진정한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80세가 넘은 이 총장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도 정력적

인 대답을 내놨다. “상담을 인문학에 기

반해서, 인간을 보다 깊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때 부여하신 신비한 가능

성을 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것

이 인문학에 바탕한 ‘인문상담학’으로, 

앞으로 인문상담학 연구회나 학회를 만

들어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보급하

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기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실에서 이혜성 총장의 모습. 이 총장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려 들

지말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미 넣어 주신 것을 끄집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진 기자

이혜성 총장이 학생들과 수업시간을 갖고 있다. 이혜성 총장은 “상담자에게 얻을 수있는 도움

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젊은 날의 이혜성 총장과 그녀의 아버지. ⓒ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문학상담 시간, 한 참여자가 시 꼴라주를 만

들고 있다.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혜성 총장의 시화작품 ⓒ이상진 기자

[인터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이혜성 총장

상담은 립 서비스 아냐...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
문학상담, 자기 자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핵심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것 그만… 잠재력 끄집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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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송교회 창립자 브라이언 휴스턴

(Brian Houston·69) 목사가 2022년 글로

벌 힐송교회 담임직을 사임한 지 2년 만

에 새로운 온라인 사역으로 복귀할 것을 

예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휴

스턴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에 최근 근황을 알리며, 그와 

아내 바비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이라

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바

비와 나는 2024년에 매주 온라인 사역과 

교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커뮤

니티를 만들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고 말

했다. 휴스턴 목사는 새 사역에 대한 세

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휴스턴의 딸 로라 토가니

발루와 남편 피터 노가니발루가 새 교회 

개척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왔다. 

이 부부는 휴스턴 목사가 글로벌 담임직

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힐송 

청년부 글로벌 담임직에서 물러났다.

휴스턴은 1999년 아버지 프랭크 휴스

턴 목사의 아동 성추행 은폐 혐의로 고발

을 당해, 2021년 9월 힐송교회 이사회에

서 물러났다. 이어 2022년 1월, 글로벌 힐

송교회는 휴스턴이 형사 고발을 앞두고 

교회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당

시 그는 어떠한 혐의도 부인했고, 2022년 

8월 호주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

다.

가레스 크리스토피 시드니 치안 판사

는 휴스턴이 당시 아버지가 브렛 셍스톡

을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

다.

휴스턴은 이후 호주 공영방송과의 인

터뷰에서 아버지로 인한 성학대 피해자

들에 대해 “많은 이들의 삶이 비극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언제나 깊이 슬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고소에 대해서는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

지만, 사실 난 항상 죄가 없었다. 당국의 

표적 공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무죄 선고와는 별도로, 2022년 4월 캘

리포니아에서 그는 음주 운전으로 체포

돼 140달러 과태료와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았다.  		   유진 김 기자

미국 미시시피 주의 142개 교회가 2019

년 이후 동성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

열 중인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를 탈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미시시피 연회는 지난 9일 잭슨 앤

더슨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소집 총회에

서 주의 142개 회원 교회의 탈퇴를 승인

했다.

이번에 탈퇴한 잭슨 그리스도연합감리

교회(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

는 미시시피 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지

난 10월 자체 투표에서 찬성 717표, 반대 

112표로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명칭을 ‘그리스

도 연합 - 잭슨’(Christ United - Jackson)

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샤르 루이스 미시

시피 연회 감독은 탈퇴 투표를 승인하며, 

개별 교회에 대한 투표 결과는 추후에 공

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감독은 결과 발표 직후 연설에

서 “박수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

하자 장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

직도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이다. 하

지만 오늘 우리는 변화의 길로 나가고 있

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미시시피 연회는 189개 회원 

교회의 탈퇴 결정을 승인하는 투표를 진

행했는데, 이는 지역 연회의 약 5분의 1에 

해당했다.

UMC 장정은 동성 결혼의 축복과 동성

애자 성직 임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UMC 내 많은 진보적인 지

도자들이 이러한 규칙을 거부하자 많은 

보수 교회들의 탈퇴로 이어졌다.

유진 김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예배 장소에서 총기 

등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

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법의 

시행을 막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8

일 제2순회 항소법원은 뉴욕 주의 은닉소

지개선법(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 CCIA)에 대한 여러 이의 제기를 중심

으로 한 4건의 사건에 대한 261페이지 분

량의 의견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예배 장소에서의 무기 소지

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 법률(CCIA)이 그들의 성실한 종교적 

실천에 부담을 준다고 충분히 주장했다”

고 판결했다.

또한 법률이 “대중에게 열려 있는 다양

한 유형의 상점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사

유 재산 소유자들이 재산 내에서 총기를 

허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

용하면서, 예배 장소에는 동일한 자율성

을 불허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명

시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다른 명시된 민

감한 장소들과 함께) 예배 장소에 대해 

대부분의 다른 개인 소유 사업체 및 자산

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을 채택함으로

써, 중립적이지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

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뉴욕) 주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총기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다른 재산 소유주들에게 동일한 권한

을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법은 종교 단체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총

기 허가 여부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

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증

진시키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CCI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은닉 휴대 면허

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선량한 도덕

적 성품”을 요구하며, 교회 보호구역과 같

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은폐된 무기 소지

를 범죄로 규정했다.

호컬 주지사는 당시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의 총기법을 강화하

고 은폐된 휴대 무기에 대한 제한을 강화

할 이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상원 의회 원내대표인 안드레

아 스튜어트-커즌스 의장은 “우리는 뉴욕 

주가 쉽게 숨겨진 무기로 쉽게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고 총기가 잘못된 손에 들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통

과시킨 이전의 총기 폭력 방지 법안과 더

불어, 이번 조치는 미국 인구보다 총기가 

더 많은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뉴욕주 호스헤드에 위치한 히즈 터버

너클 패밀리 처치(His Tabernacle Family 

Church)와 마이클 스펜서 담임목사는 

2022년 11월, 주정부를 상대로 이 법에 대

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퍼스트

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가 

대리했다.

작년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뉴욕 서부 지구의 존 L. 시나트라 판사는 

이 법안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정부가 

예배당은 할 수 없게 하는 일을 세속적 

활동을 주최하는 수많은 다른 민간 행위

자들에게는 허용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며 “예배당 배제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

한 중립적인 법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

다.                                    유진 김 기자

美항소법원, 예배당 총기 소지 금지법 시행 중단

미국 뉴욕주 호스헤드에 위치한 히즈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의 메인 캠퍼스. ⓒ히즈 터버너클 

패밀리 처치

힐송 교회 설립자 브라이언 휴스턴이 2022년 8월 22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크리스천페이

스센터(Christian Faith Center)에서 연설하고 있다. ⓒ크리스천페이스센터 유튜브 캡처

브라이언 휴스턴, 내년 온라인 교회로 복귀 선언

美미시시피 142개 교회, 동성애 분열로 UMC 탈퇴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  
노벨평화상… 자녀가 대리 수상
수감 중인 이란 인권운동가 나르게

스 모하마디를 대신해 그녀의 10대 자

녀들이 1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51세의 모하마디는 이란 당국에 의한 

수많은 체포와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음

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의 적극성으

로 인해 지난 10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로 선정됐다. 그는 이란에서 여성의 권

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에 맞서 싸우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모

하마디의 남편과 함께 파리에 망명해 

살고 있는 모하마디의 17살 쌍둥이 딸 

키아나와 아들 알리 라흐마니가 대리 

참석했다. 노벨평화상 메달이 빈 의자가 

놓여있을 때 모하마디가 테헤란 감옥에

서 쓴 수상 소감을 자녀들이 대독했다.

모하마디는 자녀를 통해 전한 노벨평

화상 수상 소감에서 “감옥의 높고 차가

운 벽 뒤에서 이 메시지를 쓴다”며 “나

는 중동 여성이고, 풍부한 문명에도 불

구하고, 전쟁과 테러의 불길, 극단주의 

속에 갇혀 있는 지역 출신”이라고 자신

을 소개했다.

이어 모하마디는 “이란 사회는 전 세

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여러분과 언론

인,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의 파

괴적인 폭정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가

장 위대하고 중요한 동맹”이라며 “여러

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

다.

모하마디의 남편 타히 라흐마니(63)

는 자녀들이 명망 있는 상을 받는 것을 

보기 위해 청중석에 있었다. 그는 이전

에 자녀들이 거의 8년 동안 어머니를 보

지 못했고, 자신 또한 11년 동안 아내를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모하마디는 여성들에게 머리와 전신

을 히잡으로 가리도록 강요하는 엄격

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구금된 22세의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으로 촉발된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나르게스 모하마디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19번째 여성이자 2003년 인권 

운동가 시린 에바디에 이어 두 번째 이

란 여성이다. 122년 시상식 역사상 옥중

이거나 가택연금 중인 사람에게 노벨평

화상이 수여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

다. 

한편 이란 당국이 유럽연합의 최고 

인권상인 사하로프상을 받기 위해 프랑

스로 가려던 아미니의 가족들이 여행하

는 것을 금지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이 9

일 밝혔다. 아미니의 가족을 대신해 인

권운동가통신이 사하로프상을 대리 수

상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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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성시화운동본부, ‘2023 사랑나눔행복콘서트’ 개최
서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정진모 

목사)가 최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2023 

사랑나눔행복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 장동혁 국회의원, 김기웅 군수, 김경

제 서천군의회 의장, 전익현 도의원을 비

롯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서천성시화운동본부 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 연기옥 목사)와 찬양분과위원회

(위원장 황공주 권사)가 주관하고 세계성

시화운동본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서

천군기독교연합회, 새서천CBMC, 서천사

랑통합케어센터가 후원 및 협력한 이날 

콘서트는 개회예배와 사랑나눔 성금전달 

그리고 행복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최효장 목사(사무국장)의 인도로 진행

된 예배에선 안영규 목사(부본부장)의 기

도, 연기옥 목사(부본부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본부장 정진모 목사가 시편 117편 1

절 본문,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

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그

렇기에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

가 잘 된다”면서 “우리 성도들은 국가 지

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 목사는 “서천군성시화운동본부는 

매년 사랑나눔콘서틀 통해 얻은 수익금

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

을 해왔다”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

리 모두가 연약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 사

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모 본부장은 모아진 수익금으로 

서천군청, 서천사랑장학회, 샘물선교회, 

경찰선교, 군부대, 미자립교회, 은퇴목회

자선교, 학부모연대, 탈북선교 등에 성금

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 진행된 행복콘서트에선 찬양사역

자 황공주 권사의 진행으로 목양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오카리

나 연주, 안단테찬양봉사단의 캐럴송, 찬

양사역자 강복선 집사(전주새길교회), 황

공주 권사(한산제일교회), 서천성시화운

동본부 파워찬양단, 찬양사역자 김귀자 

사모(전주영화교회), 찬양사역자 안서연 

전도사(남원금지교회), 가수 성철 집사(기

산교회)의 찬양, 여정태 집사(서천교회, 전 

KBS 관현악단)의 색소폰 연주, 변재민(기

타리스트, 천안천성교회)의 기타연주, 예

장 합동 충청노회 남전도회 4중창의 찬

양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박종렬 장로(교육국장)의 

광고와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

부 사무총장)의 축도로 막을 내렸다.

지도자들은 서면 축사를 통해 서천성

시화운동본부 사역을 축복했다. 김기웅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약자와 소외된 

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을 돌보고 

보듬는 사랑의 불빛이 되어 우리 사회를 

더 환하게 비추고 모두가 회복되는 기회

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회의원은 “추운 겨울이지만 

서로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새해에도 

늘 주변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삶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

혔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 “여러분께서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늘지

고 소외된 이웃들의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스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병관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웃 

사랑과 섬김은 에수님의 가르침이자 우

리 사회 곳곳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

주는 덕목”이라며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품성을 배워 모두 건강한 서천의 일원으

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

렸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 받았던 것

처럼 사랑나눔행복콘서트를 통해 서천 

땅에 영적 부흥과 생명 살림의 강력한 역

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오종설 

목사는 “사랑나눔행복콘서트를 통해 감

동적인 사랑 나눔이 실천되고 다가올 성

찬과 새해를 힘차게 준비하는 은혜의 통

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성시화운동본부는 매년 3월

에는 서천문예의전당에서 서천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개최해왔으며, 총선, 대선, 

지방선거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캠페인, 

사랑나눔 일일카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호 삭제 개정활동, 파워찬양단 순회 

찬양집회, 저출산 극복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다.                 김진영 기자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경기 

고양과 파주에 위치한 일산운정벧엘교회

(담임목사 박광석)가 굿윌스토어에 1000

만 원을 후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일 굿윌스토어 밀알일산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밀알복지재단 한상욱 

굿윌본부장, 굿윌스토어 밀알일산점 송

동근 원장, 일산운정벧엘교회 오중식 장

로 및 교회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 후원

금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된다.

일산운정벧엘교회 오중식 장로는 “우

리 교회는 벧엘교회 유지재단을 설립하

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 탈북민 단

체, 의료 선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후원을 통해 장

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선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한상욱 굿윌본부장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따

뜻한 기부금을 전달해주신 일산운정벧

엘교회에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을 바탕

으로 굿윌스토어는 지역사회 장애인 일

자리 창출 활성화에 앞장서며 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평범한 일상을 누

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서천성시화운동본부 ‘2023 사랑나눔행복콘서트’가 최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열렸다. ⓒ서천

성시화운동본부

공연하는 모습 ⓒ서천성시화운동본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

명환)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9일 밤, 제

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에서 <기후위기에서 기후탄력성

으로: 취약지역에서의 기후 적응과 평화

증진 노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 11일(월)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위기가 취약국가 

아동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리고 또 이들이 단지 피해자이

자 또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분쟁 및 취약지역에서의 글로벌 기후 

행동’을 주제로 취약지역의 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의 전략과 대

응에 대해 발표했다. 테레사 웡(Theresa 

Wong) 유엔식량농업기구 근동&북아프

리카권역 사무소 자원관리 전문관이 유

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전략과 대응을 

발표했고, KOICA의 전략과 대응에 관해

서는 김경아 한국국제협력단 기후감염병

위기대응팀 과장이 맡았다. 마지막으로 

월드비전의 전략과 대응에 대해서는 알

레마예휴 마르코스(Alemayehu Markos) 

에티오피아월드비전 식량안보&생계지원

본부 농민주도산림복원 전문관이 에티오

피아 현지에서 주민들이 겪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월

드비전이 진행하고 있는 농민주도산림복

원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취약지역에서의 역

량강화: 기후변화 피해자에서 변화의 주

체로’라는 주제로 학계와 국제기구 등이 

취약국가 현장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

견을 나눴다.	                최승연 기자

대구서문교회(담임 이상민 목사)는 최

근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을 방문, 이웃

돕기 김장김치 5kg 150상자(600만원 상

당)를 기탁했다.

대구서문교회 이규찬 장로는 “장기화

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인하여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중구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탁

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

기에 구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서문교

회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기탁해주신 성품은 꼭 필요한 곳

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임실군은 임실교회(담임목사 송희종)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소

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3백만원을 

임실군에 기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실교회는 그동안 어르신이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 

및 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학습향상을 위

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송희종 담임목사는 “교회 성도들이 모

금한 성금이 추운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

게 따뜻한 온정이 되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일산운정벧엘교회,
굿윌스토어에 후원

월드비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메시지 국제사회에 전달

대구서문교회, 중구청에 ‘이웃돕기 김장김치’ 기탁

임실교회, 임실군에 소외이웃 돕기 성금 기탁

밀알복지재단은 경기 고양과 파주에 위치한 일산운정벧엘교회가 굿윌스토어에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밀알복지재단 

월드비전이 <기후위기에서 기후탄력성으로: 

취약지역에서의 기후 적응과 평화증진 노력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월드비전

서천군청, 서천사랑장학회, 샘물선교회 등에 성금 전달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의 정

기총회 및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이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미주복음방송 애너

하임 본사 공개홀에서 열렸다.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의 사회로 시작

한 1부 예배에서는,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대표)가 대표로 기도했고, 설교는 민종기 목사

(KCMUSA)가 설교했다. 민종기 목사는 ‘복된 좋

은 소식의 파수꾼(이사야 52:7~12)’라는 제목의 설

교에서 기독언론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세상의 위기를 먼저 볼 수 있는 눈과 시각을 갖

춰 신속히 전하는 역할, 환경에 지배 받지 않고 진

실을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역할,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반응하며 따르게 하

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종기 목사는 “언론기관은 제 4의 권력’이

라 할만큼 영향력이 큰 기관인만큼, 예수님이 ‘말

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

해주신 것처럼, 기독언론도 언어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바르게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부 예배를 마치며 서종

천 목사(크리스천투데이 발행인) 축도를 맡았다.

이어진 2부에서는 윤우경 본부장(크리스천헤럴

드 총괄본부장)의 사회로, 제 9회 신앙도서 독후

감 공모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성자 전도사가 (미

주크리스천신문사 LA 지사장) 도서 선정 및 시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공모에는 총 29편이 

최종심사에 올랐으며 남가주 뿐 아니라 미 동부, 

캐나다, 브라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

의 참여와 관심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했

다. 

백승철 목사는 평론가(문학평론가, 에피포도예

술인협회 대표)는 “올해 가장 많은 수상자가 나

왔고 응모작의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선정

이 쉽지 않았다’는 심사 소감을 밝히며 “올해는 

몇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다. 먼저 9회째 이르러 

목회자가 처음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두 번째는 

사모들이 글을 많이 보내왔다. 이번에도 두 명의 

사모가 수상을 했다. 사모가 책을 읽으면 그 영향

력이 목회자, 성도로 이어지는 긍정적 측면이 많

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이 이제 작가들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과 독후감 수준이 상당히 평준화됐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9회째 가장 많은 수상

자를 냈다. 그만큼 질이 높아졌다는 것에 감사한

다”고 전했다.

시상은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제25

대 세기언 회장)가 직접 꽃다발과 상패 등을 전했

고 시상식에는 수상자 총 8명 중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5명이 시상식에 직접 참가했다.

우수상에 조진석 목사(주의길교회, CA), 임보라 

사모(북가주새누리교회, CA), 윤주미 성도(베델교

회, CA)가 선정됐고, 장려상에는 양유나 집사(생

수의강선교교회, CA), 임지영 집사(얼바인주교회, 

CA), 임은아 집사(임마누엘장로교회, CA), 구계자 

사모(뉴욕광염교회, NY), 한미란 집사(가스펠교

회, CA)가 뽑혔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수상자

들은 영상과 글로 소감을 담아 보내오기도 했다.

독후감 시상식에 이어 세기언 제26차 총회가 열

렸다. 먼저 지난 24, 25대 세기언 회장직을 연임한 

이영선 목사가 지난 회기 소회를 밝혔다. 이 목사

는 “세기언이 더 확장하기 위해 동부 지역을 시찰

했다. 하지만 염려만 더 크게 늘었다. 남가주도 그

렇지만 다른 지역 기독언론 상황이 어렵더라. 세기

언이 남가주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이번 다음 회기 회장이 북가주에서 나와서 그나

마 연결고리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세기언은 이날 총회를 통해 제26대 회장으로 임

승쾌 장로(크리스천타임스 발행인)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임승쾌 장로는 “사실 지난 18, 19대 회

장직을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

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떻게 그것을 만회하면 좋

을지 고민하겠다. 미국에서 기독교가 위축되는 상

황이다. 북가주도 그렇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

계하면 좋을지 방법을 여러 회원들과 논의해 보겠

다”고 소감을 전했다.

세기언은 신임 임승쾌 회장을 포함 제26회를 이

끌 임원진으로 부회장에 조명환 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이성자 미주크리스천신문 LA지사장, 이영

선 미주복음방송 사장을, 서기에 윤유경 크리스

천헤럴드 총괄본부장, 회계에 서인실 크리스찬투

데이 사장을 선출했다.

한편 신임 임원단은 2024년 1월 중 역대 회장단

들을 초청, 모임을 갖고 협회의 이끌어 온 노고에 

감사하며 아울러 협회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교

류하기로 했다.                      미주복음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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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팍 사경회 첫째날인 12월 4일(월) 두번째 

강의에서 김진홍 목사는 창세기 3장 타락한 아담

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향

한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함의를 설명한 후, 1970

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되었던 경험, 청계천

에서 도시빈민선교에 몸 담았던 경험 등을 나누

며 창세기 후반부 믿음의 열조들의 삶을 풀어나

갔다.

김진홍 목사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대답해야 될 질문”

이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는가, 내 정체성

에 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또 가인과 아벨 사건

을 통해, “인간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전쟁은 없어지

지 않는다. 사람 마음 속에 전쟁이 들어와 있기 때

문”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는 이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자리

그는 “첫째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디 있

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며, 두번

째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두 질문

에 제대로 대답할 때 영적으로 균형잡힌 신앙이 

된다”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는 이 수

평과 수직이 만나는 자리”라고 말했다.

“신약에 가면 두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마태

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

백하는가?”

◈김지하 시인과 그의 엇갈린 구원의 길

김진홍 목사는 이 질문에 대해 논하며, 그의 박

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반대했다가 정치범으

로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옆방에 함께 투옥되어 있

던 김지하 시인과 자신의 엇갈린 구원의 길에 대

해 나눴다.

“30대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다. 내 옆방에 김지하 시인이 있었다. 그

는 성경책을 읽은 후 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내렸다. ‘아름다운 인간 예수’. ‘역사상 공자

님보다 더 아름답고 석가모니보다 더 수준이 높

은 아름다운 인간’ 그러니까 고백이 없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뒤 김지하는 자기에게 영세 세례 

준 신부님을 찾아가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우

리 민족의 모순과 아픔을 해결하는 데 기독교로

는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하 시인은 석방

되어 나온 후 창조학회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특

강을 하는데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라

고 비판했다. 김지하 시인은 나중에 뭐라고 썼냐

면,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은 단군 신화이고 전봉준

의 동학 사상이 인류의 대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

구라 하느냐’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

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요, 가치이다.”

◈네번째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요한복음 5장 6절에 네번째 질문이 있다

며, 그의 빈민촌에서 사역할 때의 경험을 나눴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네번째 질문이 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빈민촌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

하고 일하는데 참 답답해요. 돈 좀 생기면 술 먹

고,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공장에 보내고, 초등

학생 애가 공장에서 얼마 받아오면 그 돈을 빼앗

아 술을 먹는다. 내가 열 받아서, 내가 설교에서, 

‘내가 볼때 청계천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

람 없습니다. 절약 안하고 술 마시고, 애들 교육도 

안시키고 마침내 빈민촌에 다 온거네요.’ 그랬더니, 

듣기 싫어한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되

는 것이라 말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현찰로 탁 주는 게 

아니다. 인내하고 절약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주는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객

지에 나갔다 30년 만에 돌아오는데 빈털털이가 

되어 오도가도 못하는 외통수에 몰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벧엘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고 하신다. 창 35:9절이 중요하다. 야곱이 빈손 털

고 돌아왔는데 하나니님은 복을 준비하고 있었

다. 거기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야

곱은 육의 사람,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이다. 우리

가 야곱으로 살아왔을 지라도 이스라엘로 변화

될 수 있길 바란다.”

◈꿈 없는 사람은 부자집 아들도 자살
야곱에 이어, 김진홍 목사는 야곱의 아들 요셉

의 삶을 이야기하며 젊음과 늙음은 세월에 달려 

있기 보다는 꿈의 유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이 많은 청년이 있고 젊은 늙은이가 있다. 꿈

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늙는다. 세월이 간다고 늙

는 게 아니다. 꿈꾸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다. 창 37장 18절.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별명이 꿈쟁이였다. 꿈 없는 사람은 부자집 아들

도 자살한다. 한국이 14년째 자살률이 14년째 1등

이다. 노인 자살률, 중고등학생 자살률이 14년째 1

등이다.”

“꿈이 있고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쓰임 받는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가 4번 

나온다.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함께 하신

다. 신앙의 네 기둥이 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두번

째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다. 세

번째는 십자가, 네번째는 부활신앙이다. 이 네가지

가 신앙의 건물을 받쳐주는 네 기둥이다.”

◈요셉, 작은 예수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과 다섯가지가 닮

았다. 그래서 요셉을 작은 예수라고 한다. 첫째 요

셉은 형들에게 팔렸고 예수님은 30냥에 팔렸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에게 배반당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려 십자가

에 죽고 무덤에 묻혔다.”

그는 두번째 강의를 마무리 하며, 요셉의 두 아

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나눴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중

요하다.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 과거의 상처와 트

라우마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미래가 닫힌다. 옛날에 상

처 받은 것, 돈 떼인 것, 사기 당한 것 다 잊어버리

길 바란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 번영이다. 과

거는 청산하고, 미래에 번영하는 자가 되길 바란

다.”                                             주디 한 기자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되었을 때, 김지하 시인이…”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신앙도서 독후감 시상식 가져

김진홍 목사가 창립 2주년을 맞아 말씀 잔치를 준비한 부에나팍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했다. ⓒ부에나팍

교회

김지하 시인과 김진홍 목사의 엇갈린 길
부에나팍 교회 사경회, 김진홍 목사 창세기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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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OECD 국가로 망명 신청 최
고치 기록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

년 38개 회원국은 이민자 610만 명을 받

아들였고, 이중 망명 신청자 수는 2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코노

미스트(Economist)는 최근 15년 동안 부

유한 국가로의 이민이 이전과 비교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에서 약 10%의 사람들은 모국을 떠

나온 이민자라고 분석한다. 2023년 1월

부터 11월까지 서아프리카와 스페인 카

나리아 제도 사이의 해상 경로를 이용해 

이민을 시도한 사람은 약 3만 명에 이른

다. 올해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연결하는 

다리엔(Darién) 정글을 건너 미국에 도착

한 사람도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는 2010년대 시도됐던 횡단의 4배가 넘

는 수치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아프리

카에서 전쟁과 내전 등으로 수백만 명이 

타 국가로 이주한 가운데 근래에는 극심

한 빈곤이 범죄와 갱단 폭력으로 이어지

면서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직업 안전

성이 높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에 정착한 이

민자들 중 70% 이상이 직장에 다니고 있

고, 현재 EU의 평균 임금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2배가 넘는다. 국제이주기구

(IOM)의 포프(Amy Pope) 사무총장은 고

령화되고 있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에

서 이민자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해당 국

가는 노동 수요를 충족하고 이민자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하게 될 것이

라고 말한다.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

가들이 배려와 환대에 기초해서 적절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들도 새로운 환경

에 잘 적응하면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하자. (출처 www.econmist.com)

◇헬스케어로 확장하는 의료선교
의사로 은퇴하고 국제 OMF에서 의료

선교 컨설턴트로 사역하고 있는 톰슨

(Neil Thompson) 박사는 그리스도가 오

실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자비

롭고 통합적이며 전인적인 보살핌이 지속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의료선

교의 역할과 공로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현 시대에도 온전한 복음을 보여주고 선

포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적극적으

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중 하

나로 지역 사회의 건강한 생활 방식과 위

생, 질병 예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헬스

케어(health care) 사역으로의 확장이 필

요하다고 말한다. 여전히 의료선교를 바

탕으로 전문화된 병원과 의료시설 확충

이 요구되지만, 이 시대의 기술 발달과 의

학 발전을 기초로 더 넓은 범위에서 헬스

케어 사역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특히 외딴 시골 지역이나 전문 진료

가 어려운 오지에는 원격 진료와 위성 진

료소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고, 정부와 연

계하여 글로벌 공중보건 사업도 더욱 원

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된 

지역 사회 보건 종사자들을 통해 전문화

된 의료 인력이 없더라도 보건과 위생 교

육이 꾸준하게 실시되는 건강한 지역 공

동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서구

권 의사들이 현지에 파송됐던 방식에서 

벗어나 남반구 국가들의 의료 인력들을 

훈련시키는 교육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시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헬스

케어 사역을 통해 아직도 수인성 질병이

나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많은 곳

에서 생명을 살리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도

하자. (출처 EMQ 59, no. 4)

◇외로움을 겪는 Z세대를 일으키는 교
회의 사역

소셜미디어에 둘러싸인 젊은 세대들은 

마치 개인의 가치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측정되는 세계 속에 가두면서 눈에 보이

는 하이라이트에만 집중하는 라이프스

타일을 가지기 쉽다. 아시아 전역에서 기

독교 지도자 개발에 힘쓰고 있는 A3(구 

Asian Access)의 대표인 핸들리(Joseph 

W. Handley) 박사는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들이 극심한 상실감과 외로움을 겪

고 있다면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때

라고 말한다. 최근 미국의 시그나(Cigna) 

그룹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Z세대는 

일주일 동안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

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살은 지난 23년 동안 33%가 증가했고, Z

세대의 79%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42%는 항상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

다. 핸들리 박사는 인간관계에 목마른 세

대에게 교회가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를 이어가면서 젊은 리더들이 유대감을 

갖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

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들의 역량을 교

회 안으로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선교지

가 곧 일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Z

세대들이 크리스천 리더로서 사회에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하나님

의 부르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교회들이 젊

은 세대들을 끌어안고 소통하기 위한 장

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이들이 교회의 

리더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일터와 직장

에서도 크리스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LGA 12, no. 6, 

thecignagroup.com)

◇브라질, 연말까지 아프리카 밀항자 
85,000명 도착 예상돼

서아프리카인들이 미국으로 밀항하려

는 계획이 어긋나면서 브라질로 도착하

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브라질 해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7

년 사이에 브라질에 도착한 아프리카 밀

항자는 234명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3

년 사이 이 숫자가 급증했다. 2021년에는 

30,110명이었고, 2022년에는 두 배가 증

가해 64,500명이 브라질로 입국했다. 그

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2,634명이 이

미 도착했고, 연말까지 최대 85,000명이 

브라질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

다. 상파울루에서 난민 보호소를 운영하

는 파리세(Paolo Parise) 신부는 이들은 

대개 범죄 조직에게 속아 배를 잘못 타고 

브라질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인 밀항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브랑

코(Pedro Henrique Branco) 검사는 이들

이 주로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기니, 세

네갈, 가나, 앙골라 출신이며, 포르투갈어

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일자리를 찾기 쉽다

는 점을 이용해 브라질에 정착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브라질 정부가 

서아프리카인 밀항자에 대한 적절한 보

호 대책을 강구하고, 갈 곳 잃은 이들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위로하

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역들이 생

겨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wsj.com)

◇우루과이, 농촌 노인 인구 자살 증가
하고 있어

인구 340만 명으로 남미 국가들 가운

데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로 꼽히며 가

장 행복한 나라로 여겨졌던 우루과이에

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에만 

8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구 10만 

명당 연간 자살자 수는 남미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

치로 2013년 16.1명에서 2020년 23.2명으

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자살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

인들의 사망률과 관계가 깊다. 우루과이

는 남미에서 평균 연령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65세 이상 인구가 15%를 넘고 있

어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수도 몬테비

데오(Montevideo)에 위치한 공화국대학

교(University of the Republic)의 마차도

(Ana Machado) 박사는 많은 노인이 외

로움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에

서 젊은이들의 돌봄을 받는 노인들은 극

소수에 그친다고 말한다. 또한 우루과이 

정서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기 때문에 고령의 남성 자

살과 죽음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60세 이상 남성 노인의 자살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남미 평균보

다 3배가 높다. 지난해 몬테비데오의 자

살률은 주민 10만 명당 18명이었다. 하지

만 30년 전과 비교해 농촌 인구가 절반

으로 줄어든 트레인타이트레스(Treintay 

Tres)는 38명, 라발레자(Lavalleja)는 36

명, 소리아노(Soriano)는 34명을 기록했

다. 우루과이 정부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통해 항우울제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

했지만, 의료적인 처방 이외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차원의 노력

과 함께 우루과이 교회들이 농촌 노인 인

구들의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해 친구

와 이웃으로 찾아가 이들을 보살피고 돌

보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mist.com)

◇베네수엘라, 갱단이 자국 이민자를 
인신매매 표적 삼아

베네수엘라 최대 갱단 중 하나인 트렌

데아라구아(Tren de Aragua)는 2011년 

토코론 교도소의 치안 업무를 맡으면서 

활동 규모를 키웠는데, 이 갱단은 코로나 

이후로 국경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베네수

엘라를 떠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착취

와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벌여왔다. 초인

플레이션과 독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

가 무너지고 갱단 폭력이 급증하면서 최

근까지 약 8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자국을 떠났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

크인 인사이트 크라임(InSight Crim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직은 남아

메리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규모

로 인신매매를 산업화했고, 남미 6개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칠

레, 브라질)에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활동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에 갱단은 밀

수와 뇌물을 이용해 국경 통제권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인신매매에 뛰어들

어 수천 명의 여성을 보고타와 리마, 산티

아고에 팔아넘겼다. 수많은 여성이 온라

인 취업 사이트에 속아 성매매에 이용됐

고, 이를 거부한 여성들은 무참하게 살해

당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교도소 내에 

레스토랑과 클럽, 카지노, 야구장, 동물원, 

수영장 등을 운영할 정도로 규모를 키워 

온 트렌데아라구아는 지난 9월 베네수엘

라 정부군의 급습으로 해체됐지만, 갱단 

두목인 게레로(Héctor Guerrero)는 감옥

을 탈출하여 남미 전역에서 추적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 범죄조직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처벌을 시행하고, 인

신매매로 타국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자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

처 www.econmist.com)

◇미국, 도시 교회 출석 기독교인 지역 
현안 관심도 높아

최근 미국 바나(Barna) 연구소는 도시 

교회 출석자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

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2022

년 말 미국의 8개 주요 대도시에 거주하

는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도시 교회 출석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

한 지역에 대한 지식과 필요 사항에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도시 교회 출석자들의 지역 현안에 대

한 관심도는 36%로 도시 외곽이나 시골 

교회 출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의 25%

가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소중하게 느끼는 반면, 교회에 다니지 않

는 사람들의 소속감은 12%에 그쳤다. 도

시와 비도시 교회 출석자를 비교했을 때

도 도시 교회 출석 기독교인들은 27%로, 

비도시 교회 출석자에 비해 5% 이상 높

게 조사되었다. 지역 사회 현안 참여율에 

있어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대도시의 

성인들은 9%에 그쳤다. 이에 반해 대도

시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의 25%는 지

역 문제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출석하는 

교회 중 42%가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크

고 작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복음

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개인적인 

신앙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신이 살

고 있는 지역의 문제와 현안에 관심을 가

지면서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도록 기도

하자. (출처 www.barna.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각국 이주민 사역과 의료선교·다음세대 선교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 선교 기도 제목

인간관계에 목마른 Z세대에게 교회가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젊은 리더

들이 유대감을 갖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pexels

미국 뉴욕 도심에 위치한 트리니티교회. 미국 도시 교회 출석자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

심도는 36%로, 도시 외곽이나 시골 교회 출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폐쇄가 가톨릭 신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는 폐쇄를 강요받아서

는 안 된다고 한 가톨릭 단체가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가톨릭 연

합(Catholic Union)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2(62%)가 팬데

믹 기간 동안 강제 폐쇄된 예배 장소로 인해 신체

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에 대해 설명했으

며,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경험 중 하나”라고 말

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나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느낌을 묘사했다.

대다수의 응답자(90%)는 향후 다시 전염병이 발

생한다면 예배장소는 식품점 및 의료시설과 함께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분의 1만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 교

회와 기타 예배 장소를 강제 폐쇄해야 한다고 생

각했다. 대부분(93%)의 응답자는 “정치인들이 팬

데믹 기간 동안 결정을 내릴 때 신앙을 충분히 고

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응답자(89%)는 영국의 여러 지역에 걸

쳐 서로 다른 제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영국 코로나19 조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것과 

같은 주에 발표됐다. 가톨릭 연합은 이번 결과가 

조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연합 회장인 홀린스 남작은 이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회 봉쇄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사람들의 안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로움이나 우울

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한 것은 특히 충

격적”이라며 “코로나 조사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국제8 제 2440호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cdaily.co.kr

“코로나19 교회 폐쇄 조치, 교인들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 미쳐”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의 많은 종교인들

이 직장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컨설팅 그룹

인 펀 칸돌라(Pearn Kandola)의 연구는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힌두교 또는 기독교를 따

르는 미국과 영국 근로자 6천명 이상의 의견을 물

었다.

설문조사 참석자 중 절반(47%)은 직장에서 종

교 축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응답자 중 3분의 1(36%)만이 직속 상사가 종교 

축제를 위해 휴가를 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

5분의 1(19%)은 고용주가 거부한 종교적 휴일이

나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연차 휴가를 요청한 적

이 있다고 보고했다.

응답자 중 4분의 1 미만(23%)은 직장에서 종교

적 복장이나 상징물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한 사람들 중 16%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직장에서 신앙을 표현한 결과 긍정적

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혼합되어 있다고 지적

했다.

긍정적인 결과에는 더 나은 인식과 이해, 동료와

의 관계 개선, 직장에서의 웰빙 향상이 포함되었다. 

부정적인 결과에는 “고정관념과 차별, 조롱과 학

대, 배제, 고립감”이 포함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근무 일정과 종교 의식이 충돌하

는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는 “근무 일정으로 인해 일부 응답자에게

는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일부 유대인 직원은 주말 근무로 인해 안식일을 지

키지 못하고 일부 기독교인은 일요일을 지키지 못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부 무슬림은 금요일 기도

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펀 칸돌라 보고서는 “우리 연구에 따르면 직장

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많은 긍정적인 

이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

는 장벽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많은 사

람들이 직장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실천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종교는 다양성과 포용성 전략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관리자는 직원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거나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

정 사항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종교적 표

현이 억제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조직에서 직원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고용주에게 전달할 수 없다

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을 위한 보고서의 권장 사항에는 “종교에 

관한 편견을 이해하고 줄이는 것”과 종교를 이유

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

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

이 직장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직에 이러한 

포용성과 개방성이 부족하면 직원들은 종교적 신

념을 표현한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신념을 공개하

기로 결정한 경우 판단과 배제에 직면할 수 있다”

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교회는 이번 크리스마스

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장

난감, 책, 옷을 전달하는 행사에 2천여명을 초대

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클린과 

새크라멘토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데스티니 기독

교 교회(Destiny Christian Church)는 지난 9일

(이하 현지시간) 6만4천평방피트 규모의 커뮤니

티 센터에서 ‘Love Our City’라는 제목으로 크리

스마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크리스마스 테마 공간이 마

련됐다. 모든 어린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장난

감, 신발, 의류, 가족 친화적인 책을 받았다. 산타

클로스도 등장해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데스티니교회 대변인 태너 디벨라(Tanner 

DiBella)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2013년

부터 사랑의 도시 크리스마스 행사를 주최해 왔

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축복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충족되

지 않는 실질적인 필요 사항이 있다. 음식, 의복, 

보안은 많은 소외 계층 가족에게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연휴 기간 동안 더욱 두드러

진다”라고 말했다.

디벨라 대변인은 데스티니 교회가 올해 더 많

은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공간을 추가했다고 말

했다. 교회는 또한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책을 선

택할 수 있는 ‘스토리랜드’(Storyland)라는 공간

을 추가했다.

그는 “2천명 이상의 소외 계층 가족이 이 행사

에 등록했으며 2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이 모임

에서 다양한 역할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필요 사항 외에도 각 가정

은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는지 알기를 원

한다”라며 “크리스마스는 상실, 결핍,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각 자녀와 

부모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기를 바란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자비, 사랑과 

구원이라는 심오한 선물을 상기시켜 준다”라고 

했다.

올해 초 데스티니 담임 목사인 그렉 페어링턴

(Greg Fairrington)과 캐피털 크리스천 센터 담

임 릭 콜(Rick Cole) 목사는 새크라멘토에 본부

를 둔 캐피톨 센터가 데스티니 위성 캠퍼스로 합

류할 것임을 알리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페어링턴과 콜 목사는 서신에서 “지난 몇 년 동

안 캐피털은 재무 기반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경

험했다”라며 “데스티니와 협력하고 그들의 영적 

리더십 아래 단결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지

역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정신적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英·美 종교인 47%
“직장에서 신앙 표현 불편해”

美 캘리포니아 대형교회, 도움 필요한
가정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Pixabay

ⓒUnsplash/Headway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사들이 11일(현

지시간) 포위된 가자지구로 통하는 라파 국경을 

방문하기 위해 이집트에 도착했다고 알자지라 등

이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가 마련한 하루 

일정의 이번 비공식 방문엔 안보리 이사국 중 12

개국이 참여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불참했다.

이집트 외무부 관계자는 특사단이 도착한 뒤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가

해진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라나 누세이베흐 주유엔 UAE 대사는 참가국

들이 “국가적, 개인적 지위”에 따라 동참했다면서 

“(이번 방문은) 가자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파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망과 힘을 이해하는 데에

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유엔 안보리에서 가자지

구 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이뤄졌다. 

UAE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13개국이 찬성표

를 던졌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영국은 

기권했다. 안보리에선 상임이사국 5개국(P5.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한 곳이라도 반대

하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는다.

이에 이집트와 모리타니아는 유엔총회 결의 제

377호(평화를 위한 연합)를 발동, 12일 긴급 유엔

총회를 소집했다. 이것은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

보를 유지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

우 총회에서 무력 사용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에 

대해 유엔 회원국에게 적절한 권고를 내릴 수 있

도록 한다.

한편 CNN에 따르면 이날 구호 트럭 61대가 이

날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에서 가자지

구로 들어갔다. 연료 트럭 3대와 요리용 가스를 

실은 트럭 2대가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부상자 34명과 외국인을 태

우 버스 4대가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건넜다고 

CNN은 덧붙였다. 		              신정원 기자 

유엔 안보리 특사단, 라파 국경 방문… 미국·프랑스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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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불출마… “저를 밟고 총선 승리, 윤정부 성공 이뤄주길”
‘친윤(친 윤석열)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

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여당에서 내

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장 의원

이 처음이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주류 희생’ 핵심 

대상이었던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

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적 쇄신

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역사의 뒤편

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한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제가 가진 마지막 공직인 의원

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승리보다 절박

한 것이 어디 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고 믿는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

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 정

부의 성공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

다.

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주민들을 향해서는 “가슴이 많이 아프

다. 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

쉬움 때문도 아니다. 한결같이 응원해 준 

사상구민들께 죄송한 마음 때문”이라며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를 갚겠다.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이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

나 ‘언제부터 불출마를 고민했느냐’고 묻

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운명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불출마 후 행보에 대해서는 “(당

분간) 지역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이후

에는 조금 쉬고 싶다”고 답했다.

또 취재진이 ‘윤 대통령과 상의를 했느

냐’,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냐’, ‘당 지도

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물었지

만 모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

다.                           홍세희 김경록 기자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위 희생 요구

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란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당 내

에선 김 대표가 자신의 거취 및 향후 총

선 전략에 적절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소

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

은 김기현 대표의 결단을 압박했다.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장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국민의

힘 지도부나 윤핵관이 ‘웰빙 정당’의 모

습으로서 자기 자신의 보신만을 위해 

정치한다는 이미지는 희석시켰다”고 말

하고, “지도부도 필요하다면 자리에 연

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

조했다.

부산에서 3선을 지내고 서울 종로 출

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

이스북에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높

이 평가한다.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의 

희생 없이 총선 승리는 어렵다”며 “다 

죽어가던 혁신의 불씨를 장 의원이 되

살렸다”고 글을 올렸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

원은 기자에게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이 바람직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부터 공개일정을 취소하고 잠행

에 돌입한 김 대표는 주류 희생의 물꼬

가 터진 상황이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대표는 당대표의 거취 결단 

타이밍이 현재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

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혁신위 조기 종

료 시점과 맞물려 ‘인적 쇄신’ 시계가 빨

라진 점 등을 고려해 김 대표가 구체적

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

하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장

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

이스북에 “당 쇄신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당 

지도부의 교체이고 당대표의 희생과 결

단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

다”고 적었다.

지도부의 적극적인 희생을 강조해온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도 비슷

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었다”면서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

든타임이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당의 문

제를 한 번에 바꿔낼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때”라고 촉구했다.

친윤계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김 

대표가 더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대

표가 자신의 주도대로 할 수 있는 타이

밍을 너무 많이 놓쳤고 장 의원이 결단

을 해버림으로써 굉장히 코너에 몰리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빨리하면 좋을 것”이라며 “김 대

표가 사퇴를 빠르게 결단하면 그 점에 

관해서는 (여론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내다봤다.         최영서 하지현 기자

여당, 장제원 불출마에
‘김기현 거취’ 결단 압박

이낙연 신당 창당에 민주당 내 ‘의견 분분’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1월 신당 창당

까지 시사했음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침묵은 신당을 창당하려는 이낙연 전 대

표를 설득할 카드가 없어서다. 이 전 대표

가 요구하는 대표직 사퇴와 일부에서 요

구하는 불출마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에 줄 수 있는 타협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정도 뿐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민주적 시스템 타파와 

공정한 공천 등을 위해 이 대표의 사퇴가 

필수적이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동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이 전 대표와 만날 뜻을 밝혔지만 공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의 단합과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

문에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

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

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

복하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

해야 한다. 배제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단

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의 화합

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 전 대

표를 직접 만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회동 가능성은 일단 불투명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YTN에 출연해 “민주당

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의지가 확인된

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지만, 지난번처럼 

사진 한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

표를 직격했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더

라도 이 대표가 제시할 카드가 많지 않다

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언

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

형 비례대표제 유지 등을 이 대표에게 강

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중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유지 요구는 타협의 여지가 있으

나 이 전 대표를 만족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 유지가 시대 요구에 맞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선

거제 문제를 두고 여당과 각을 세우는 현

실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등

을 이유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내년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할 경우 명낙회동

이 ‘빈손 회동’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할 이 대표로선 사퇴는 절대 수

용할 수 없는 요구고, 이 전 대표 역시 선

거대책위원장 등 자리를 받아도 거부할 

것”이라며 “상황을 뒤집을 방도가 없으니 

이 대표가 관망 모드로 전환한 것 같다”

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자 

친명계는 ‘견제 모드’로 전환하며 이낙연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의원

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해 “전두환·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

후 안철수·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

통 여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라고 비판

했다.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당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조용히 도와줘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오히려 당의 분열과 갈등의 과정의 축으

로 나서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지

적했다.                               강주희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불출마 관련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단식투쟁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 전 

자리 안내를 하던 모습. ⓒ뉴시스 

현역 의원 중 첫 불출마… 인적 쇄신 신호탄 전망

윤재옥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지연 말고 신속 진행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

내대표<사진>는 12일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

건의 관련자들이 느끼

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

을 고려해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흔

들리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

의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며 “신속한 재판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

고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모씨는 재판을 하기

도 전에 이 대표로부터 여러번의 전화 통

화를 통해 부탁받고 위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례적으로 자백부

터 한 이유는 이 대표가 관련된 여러 사

건에서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

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

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모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사건은 이미 통

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어서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대표가 다

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

략을 펴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재판 준비

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모

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원 기자



최근 연말 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생활 소음 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

협)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외부에 스피커·확성기 등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주간 65㏈, 야간 60㏈ 이하)를 초

과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음저협은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dB, 스마

트폰 벨 소리는 70dB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

는 얘기”라고 짚었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

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단

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계신 시민들이 아직 

많다”면서 “캐럴 음악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

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

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 

센터 등)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이 사용

되는 행위는 ‘공연’으로 간주되지만, 관련 법에 저

작권료 납부의무를 부과한 업종(커피 전문점, 기

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업,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체력단련장 등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참고)이 아닌 대다수 매장

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어 캐럴 등 각종 음악

을 저작권료 납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페, 주점 등 저작권료 납부 대상 영업장의 경

우에도 50㎡ 미만(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

작권료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음악을 사용하

는 데에 별도 제약이 없다.

저작권료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100㎡(약 

15~30평 미만) 월 2000원부터 최대 1000㎡(300

평) 이상 매장도 월 1만 원의 월정액만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

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

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주시

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매장 내 음악 사용을 장려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플랫

폼 멜론 톱100에서 그룹 ‘엑소’의 ‘첫눈’이 8위를 차

지하고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캐럴 ‘올 아

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AIWFCIY)’가 31위에 오르는 등 

연말을 맞아 겨울 노래들이 음원 차트에 대거 다

시 진입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안산시단원구노인복지관(관장 황인득, 복지관) 

지역거점센터 대부 다시 꿈센터는 최근 경기복지

재단 공모지원으로 7개월 동안 결과를 보고하는 

‘어르신 즐김터 성과 공유회’를 복지관에서 가졌

다.

‘어르신 즐김터 사업’은 민간시설 및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지역 거점 어르신의 문화 여가 프로

그램 운영 및 동아리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대부 다시 꿈센터는 대부도 중심에 소재한 은미 

피아노학원(원장 임은미), 실크스크린 디자인 공방

(대표 최준수)과의 협업을 토대로 7개월간 어르신

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하도록 지원해 지

역상생에 공헌했다고 한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색다른 배움의 기회를 통해 

쉽게 접하지 못하는 피아노 연주와 내가 직접 디

자인하는 실크스크린 디자인 작품까지 연주와 전

시를 열었다.

단원구노인복지관 대부 다시 꿈센터(갈마지 1길 

1)는 대부도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센터 내 

다양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서예, 요가 등)과 찾아

가는 어울림학교(경로당 17개소)를 통해 노인복지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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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방문 윤, 네덜란드행 비행기서 참모들과 1시간 ‘반도체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이동 중인 공군 1호

기 내에서 2시간 가량 참모들, 부처 장관들과 회의

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네덜란드 방문의 핵심이자 ‘반도체 동

맹’으로의 격상할 계기가 될 ASML방문과 관련해 

1시간 가량 토론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암스테르담에 마

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관계 부처 장관들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간의 오랜 역사를 쭉 짚어보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 향후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열

띤 토론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길에 오르기 직전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기술 패권 경

쟁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이번 순방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히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노

광장비 생산기업인 ASML사 방문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기

업이 대만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다.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최첨단 파운

드리 공정인 2나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

는 가운데, 이번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서 

12일 ASML사를 방문하는 것은 2나노 공정 장비

를 누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기 때문

이다.

나노(㎚·10억분의 1m)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

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다.

2나노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

저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660조원 규모 시

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

다.

ASML사가 생산하는 극자외선(EUV)노광장비

는 웨이퍼에 자외선을 쬐 화학적 성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에 ASML사가 윤 대통령 등에 

공개하는 신장비는 2나노 개발까지 가능하게 하

는 최신 기술이다.

윤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동행해 

이 장비 생산 공정 과정을 시찰함으로써 최대 경

쟁사인 대만의 TSMC나 미국 인텔과의 미세공정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ASML본사 방문에는 알렉산더르 

국왕, 페터르 베니크 ASML 최고경영자(CEO), 이재

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함께

한다.

세계 정상으로는 최초로 ASML의 ‘클린룸’과 최

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한다.    박미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취

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

법원장은 전날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

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

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

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고백했다.

특히 재판지연과 관련해서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

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

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구체

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

했다.

재판지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사

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사 본안(1심 함의) 처

리 기간은 2013년 245일에서 지난해 420일로 증

가했다. 형사공판의 경우 같은 기간 158일에서 

223일로 늘었다.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주요 사건과 관

련한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

킨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이 대법원 유죄판결

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된 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기소 이후 3년10개월이 지난 지

난달 29일에서야 1심이 선고된 점 등이 주요 비

판 대상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

반 재판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

직선거법 관련 소송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내 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인해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재판지연 해결

을 위해 장기미제사건을 각 법원장에게 우선적

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종전까지 

각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지만, 장기미제사

건을 배당해 적체된 사건들을 해결하겠다는 계

획이다.

이 외에도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추천제는 법

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후보중 한명을 임명

하는 방식이다.

법원장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고 

사법행정의 집중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다

만 자칫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는 문제와 더

불어,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눈치보기’로 인해 

배당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 대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한 질의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며 제도개

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그는 오는 15일 예정된 전국 법원장회의

에서도 재판지연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

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하종민 기자

크리스마스 연휴를 2주 앞두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서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소품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행사를 기념하며. ⓒ주최 측 제공

조희대 취임일성 “신속 재판”
정치인 재판 빨라진다

연말 거리서 캐럴 안 들리는 이유… 알고보니 이랬다

안산시단원구노인복지관, ‘어르신 즐김터 성과 공유회’ 개최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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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으로 본 우리 민족 기원 Ⅱ

3. 우리 민족은 야벳의 후손인가?
야벳은 일곱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고

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

과 디라스였다(창 10:1-2절). 고멜(Gomer)

은 노아의 16 손자들 중 맨 처음 언급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악카드어로는 김

미라이(Kimmirai)라 부르고, 고대 호머

(Homer) 시대 헬라의 자료들에는 흑해 북

부의 기메리아(Cimmeria)라고 부르던 사

람들과 같은 족속으로 알려져 있다. 고

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Ashkenaz)

와 리밧(Riphath)과 도갈마(Togarmah)’

였다 (창10:3). 에스겔서에 보면 고멜의 초

기 자손들은 도갈마와 함께 북쪽 지역(극

한 북방)에 살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에

스겔 38:6). 이곳은 현재 신약 성경에 나오

는 터어키(Turkey)의 갈라디아(Galatia) 지

역으로 알려져 있다. 유태인 역사학자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살던 시대인 AD 93년경에는 갈라디

아인(Galatians) 또는 고올(Gauls)은 이전

에는 고멜릿(Gomerites)으로 불려졌었다. 

고멜족 일부는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에 

살던 스키티안(Scythians, 일명 스키타이

족)에 의해 러시아 남부에서 추방 당했다

고 알려진다. 과거 천산 산맥을 넘어 동서

양의 실크로드(비단길)를 개척한 민족은 

소그드(Sugd)인이었다. 아무나 비단길 상

인이 될 수 없었다. 천산산맥 양편의 언어

와 지리와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익숙해

야 한다. 그리고 용감하고 개척 정신을 가

진 상인들이어야 했다. 그들이 바로 비단

길의 주인공 수구디아인이었다. 수그디아

나 또는 수구디아(Σογδιανῆ)는 현재 이란

의 고대 문명을 지칭하기도 하고, 아케메

네스 제국의 속주를 말하기도 한다. 수구

디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늘날의 우즈베

키스탄의 아랄해로 흘러드는 아무다리아

와 사르다리아 강 사이의 사마르칸트, 부

하라, 후잔트와 케시 등과 타지키스탄의 

수그드 주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 소그

드인과 스키타이족은 지리적으로나 문화

적으로나 언어적 유사성으로나 실크로드

의 길목을 넘나든 족속이라는 점에서 많

은 유사성을 보인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

적 유사성 많은 족속이다. 수구디아는 역

사적으로 비록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우즈벡 

지역을 관통하는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

리아 강 사이(고대 폴리티메투스)의 비옥

한 계곡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이들 수구디아인이 개척한 비단길에 동서

양의 문화적 고속도로를 놓은 것은 놀랍

게도 중앙아시아 지역 정벌에 나선 멸망

한 고구려 출신의 당나라 장수였던 고선

지(高仙芝) 장군이었다. 천산과 파미르고

원을 넘나든 고선지 장군이 개척한 길들

은 전쟁의 루트이기도 하였으나 당시 최첨

단 기술이었던 중국의 한지 등이 전파되

면서 동서 문명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었

던 것이다.

같은 야벳의 자녀들 가운데 형들인 고

멜과 마곡이 아라랏 산의 서북쪽을 향

한 것과 달리 마대(Madai)의 후손들은 티

그리스 강 북쪽 카스피해 남쪽의 자그로

스(Zagros) 산 동쪽을 중심으로 정착하

였다. 마대족(族)은 페르시아 서북의 험준

한 자연 환경과 마대족의 북쪽에 살며 강

력한 제국 스키타이를 세운 마곡족의 영

향을 받으며 일찍부터 야만의 거친 민족

성을 보인다. 야벳의 아들인 마대의 후손

들은 메대의 조상이 되어 셈의 아들인 엘

람(Elam) 후손들과 함께 오늘날 한 국가

를 이루게 되었다. 과거 페르시아 지역 즉, 

페르시아 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며 맞서고 있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 

바로 마대족(族)들이 뿌리를 내린 땅이다.

야완은 헬라 문화를 일군 장본인이었

다. 야벳의 넷째 아들 야완(Javan, Ἰωυαν)
은 그리스(Greece)의 히브리 단어이다. 그 

뜻은 분명치 않으나 어원상으로 이오니

아(Ionia)와 일치한다. 따라서 그 이름은 

예언서들에서 이오니아 본토(소아시아 서

부 연안)와 헬라 마게도냐에 거하는 야완

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헬

라(Greece, KJV은 Grecia로 표현) 또는 헬

라 족속(Grecians)은 구약에 다섯 번 나타

나며(단 8:21, 10:20, 11:2, 욜 3:6, 슥 9:13 등), 

그 때마다 항상 히브리어로는 야완이라 

쓰여졌다. 다니엘은 ‘헬라 왕(다니엘 8:21)’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자 그대로 

‘야완의 왕’이었다. 그리스와 앗수르, 애굽 

문서들이 헬라 사람들과 그들의 거주 지

역을 가리킬 때 늘 야완이라 불렀듯이 구

약 성경도 정확히 일치한다. 에스겔 선지

자는 야완을 노예와 놋그릇 무역상으로 

묘사한다(겔 27:13). 맞는 말이다. 과거 헬

라는 온갖 노예를 사고팔며 해양 무역을 

주도하던 민족이었다. 요엘서 3:6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민족에게 

노예로 팔려갔었다. 

우리 민족도 고조선, 백제, 고구려, 신라, 

발해, 고려, 조선 등의 시대에 당나라, 원

나라, 몽골, 일본, 러시아 등에 너무나 많

은 동포들이 팔려나갔다. 오죽하면 저 멀

리 태국 북쪽 산악 지대 소수민족들에게

서 옛 우리(고구려 등) 언어와 풍습의 원형

을 찾아낸 선교사나 학자도 있다. 이들 소

수 민족 중 일부는 당나라에 잡혀간 패망

한 고구려, 백제의 유민 중 정치적 이유로 

남으로 남으로 이동한 무리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야완은 엘리사(Elishah)

와 달시스(Tarshish)와 깃딤(Kittim)과 도

다님(Dodanim)이라는 4아들이 있었다(창 

10:2,4; 대상 1:5,7). 이들은 모두 헬라 사람

들과 관계가 있다. 고대 헬라인들의 명칭

인 엘리시안(Elysians)은 엘리사(Elishah)

로부터 그들의 이름을 물려받았음이 분

명하다. 겔 27:7에 보면 두로가 ‘엘리사 섬’

과 교역을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오니

아와 헬라 지역에 분포하며 해양을 지배

한 야완의 후손 가운데 엘리사 후손들이 

살았던 섬이 분명하다. 달시스(Tarshish) 

또는 타르수스(Tarsus)는 실리시아(Cilicia, 

현재의 터어키) 근방에 위치했었다. 깃딤

(Kittim)은 구브로(키프로스, Cyprus)의 

히브리식 명칭인 키티온(Kition)과 연관된

다. 또한 키티온은 키프로스섬 남동 해안

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다. 헬

라 사람들은 쥬피터 도다네우스(Jupiter 

Dodanaeus)라는 이름으로 쥬피터 신을 

숭배했었다. 이것은 아마도 야완의 네 번

째 아들인 도다님(Dodanim)에서 파생된 

말로 여겨진다. 그 성소(oracle)는 도데나

(Dodena)에 있었다. 맛소라 사본은 도다

님을 로다님(Rodanim)으로 표기하고 있

다(대상 1:7). ‘로다님’도 에게해 지역에 분

포한 섬주민들과 관련된 이름이었다. 결

국 이들 야완의 네 후손들은 헬라와 이오

니아를 중심으로 부근 에게해 주변 섬 지

역에 까지 널리 흩어져 살았음을 알 수 있

다. 물론 인구가 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히 지중해 쪽 섬들로도 진출하였을 

것이다.

야벳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던 

마곡(Magog)은 우리 민족과 관련하여 주

목된다. 마곡은 ‘곡의 장소’란 뜻이다. 즉 

마곡은 문자적으로는 곡(Gog)이 최고 통

치자로 다스리던 땅(혹은 백성)을 말하

고 있다(겔 38:2; 39:6). 성경 안에서 마곡

(Magog, 창 10:2; 대상 1:5)은 정확한 혈통 

계보가 뚜렷하지는 않다. 하지만 에스겔서

를 참조할 때 마곡은 분명 곡(Gog)과 연

관(겔 39:6; 계 20:8)되며, 한 통치자(주된 

왕, 겔 38:2, 미국 표준역 ASV) 밑에서 메

섹과 두발(지금의 터키 북동쪽 앗수르인

의 영토였던 무쉬쿠와 타발)과 연합했다

는 사실(겔 27:13)은 마곡이 북방의 야만 

민족이 되었음을 말해준다(에스겔 38:15, 

39:2). 전통적으로 마곡족은 수구디아족

(일명 스키타이족)이 되었고 일부 후손은 

에티오피아족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결국 

많은 학자들은 성경의 마곡과 곡을 동일

한 민족으로 간주한다. 요세푸스는 북방

(겔 38:15, 39:2)에 살던 사람들은 마고자

이트(Magogites)라고 불려 졌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들을 수구디아인(Scythians)

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한다. 지금의 루마

니아(Romania)와 우크라이나(Ukraine)

를 포함한 지역의 고대 이름도 수구디아

(Scythia)였다.

우리에게는 스키타이족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들 수구디아는 누구일까? 놀

랍게도 이들은 세계 최초 유목 정권을 이

룬 민족이다. 이들은 서쪽으로는 헝가리

와 터키 그리고 한반도 남부까지 그 영향

력을 확장하여 세계 최초로 글로벌화 된 

민족이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일으

킨 것도 이들이요 동유럽 토착민들이 두

려움의 대상인 드라큐라 전설을 만들어

낸 것도 이들 스키타이 민족 때문이었다. 

이들은 서기 370년경 유럽 남동부를 침략

한 이후 140여 년 동안 유럽 남동부와 중

부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유목민족이 

되었다. 넓게 보면 흉노(匈奴)나 훈족(Hun)

도 스키타이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이들 마곡족은 우리의 신라 왕족과

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문무왕릉비문

>에 보면 투후제천지윤(秺侯祭天之胤)이

란 구절이 있는데, ‘투후’는 흉노 휴도왕의 

태자로서 한 무제의 총애를 받았던 김일

제(金日磾)를 가리킨다. 경주지역 신라 김

씨 왕가의 김알지 후손들은 자신들을 흉

노계인 김일손의 후손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래 신라 건국자는 박씨 성을 가진 혁

거세(赫居世)였다. 신라 초기 왕호(王號)요 

군장, 제사장을 나타내는 거서간(居西干)

은 몽골의 게세르(keser) 영웅서사시에 등

장하는 ‘게세르 칸’과 언어학적으로 연관

된다. 변한 지역에 존재하던 귀틀집의 기원

이 한반도가 아니라 바이칼 호와 알타이 

지방 및 애니세이 강 유역이라는 것은 역

사적 정설이다, 김해 대성동과 양동 고분

에서 출토된 솥인 동복(銅鍑)과 철복(鐵

鍑) 3개는 모두 북방 기마민족이 사용하

던 것들이었다. 삼국사기는 “박혁거세 즉

위년에 (고)조선 유민들이 산곡(山谷)에 나

누어 거주하여 6촌을 이루었다”고 하여 신

라 기원을 고조선 유민들의 이주에서 찾

고 있다. 신라 총 56대 992년(B. C. 57-935) 

동안 박씨 성을 가진 왕이 10명, 석씨가 8

명, 김씨 성을 가진 왕들이 38명이었다. 건

국 초기에는 주로 박씨와 석씨가 왕위에 

올랐으며 김씨들이 왕조에 오르기 시작

한 것은 17대 내물왕과 19대 눌지왕 사이

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왕호도 거

서간에서 마립간(麻立干)으로 바뀐다(삼

국사기는 19대 눌지왕부터 22대 지증왕까

지 4대, 삼국유사는 17대 내물왕부터 지증

왕까지로 봄). 마립간은 임금이 있는 곳 곧 

강력한 통지자를 지칭한다. 왕호까지 바

뀐 것에서 박씨와 석씨를 능가하는 강력

한 북방 세력이 어느 시기 남하하였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분명 

스키타이의 피를 받은 무리들이었다.

스키타이족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황금장식과 함께 땅을 파서 시신이 담긴 

목곽(木槨)을 안치하고 그 위에 돌을 쌓

아올린 소위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

이라는 무덤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우리들이 신라의 거대 왕릉에서 보

는 무덤 양식이다. 유명한 천마총은 바로 

그 대표적 왕릉이다. 스키타이족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었다. 유효사거리가 멀고 

강력한 ‘맥궁’이라는 화살과 몸을 돌려 쏘

는 ‘배사법’을 특징으로 하는 스키타이족

은 말을 타고 능숙하게 활을 다루었다. 한

자 ‘동이’(東夷)의 ‘이’(夷)는 오랑캐 ‘이’가 

아니고 ‘큰 활’를 의미한다. 즉, 동이는 동

방의 큰 활 민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중국 

진(秦), 한(漢) 시대에는 흉노(匈奴), 수(隨), 

당(唐) 시대에는 돌궐(투르크 또는 위그

르, 터키), 고대 그리스(폴리스 시대)에서는 

스키타이, 로마(제정시대)에서는 훈(후니)

족으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흉노(스카티

아)가 인종학적으로는 아시아족에 속하는 

황인종 퉁구스(시베리아. 만주. 한반도 사

람들을 지칭하는 칭호로 전통적인 동이

족을 말함)계열에 속하고, 19세기 이후 발

달한 언어학적인 민족계열로 분류하면 몽

골어군에 속한다. 고구려의 서울이었던 집

안현(輯安縣)의 국내성(國內城), 환도성(丸

都城) 지역 이름이 통구(通溝)인 것도 의

미심장하다. 흉노가 중국 땅에서 주목 받

은 것은 BC 318년 중국 전국시대 제후국

인 한(韓)·위(魏)·조(趙)와 함께 진을 공격

했으며, 그 뒤 중국 땅을 빈번히 침입하면

서부터 였다. 이에 중국 땅 여러 나라들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각각 성벽을 쌓

았는데, 이것이 훗날 만리장성이 되었다. 

흉노족이 강성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선우(單于)라고 불리는 단일 지도자 밑에

서 광범위한 부족연합을 형성한 때부터였

다. 그러기에 고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의 왕 손권이 고구려를 ‘흉노의 왕’

이라는 의미의 ‘흉노의 선우’라고 지칭한 

것도 주목된다. 백제는 일부 고구려 유민

들이 세운 나라요 가야도 기마민족의 후

손이었다. 가야를 흉조인 김씨의 나라라

고 논증한 서동인(徐東仁)이 “이란계인 타

지키스탄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우리와 친연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같은 흉노의 피

가 흐르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대표되

는 우리 민족의 모든 주류는 심정적 셈족

이나 서구 신학자들과 헨리 모리스(H. M. 

Morris)가 말하는 함족이 아니요 야벳 계

열이 되는 셈이다. 

일본이 세계 유일의 독창적 묘제라고 

자랑하는 일본천황릉인 전방후원분의 원

형도 실은 한반도의 전라도, 충청도, 경남 

지역에서 그 원형이 나올 뿐 아니라 스키

타이 계열의 가라족 무덤이었다(김성호 

박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

이라는 허구적 역사관을 빨리 버려야한

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각 지역에서 유민

들이 쏟아져 들어온 역동적 다문화국가

였다. 북방 스키타이 계열의 흉노 뿐 아니

라 남방계, 몽골계, 베트남계, 일본에서 역

유입된 왜(倭)계, 심지어는 아라비아계도 

있었다. 다만 그 가운데 문화적 주도 세력

은 분명 북방계였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의 혈통을 하나로 만드셨다(행 17:26). 흉

노 주민들은 흔히 유목민으로 정착 생활

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

지 않았다. 성곽을 만들어 농사를 지은 사

람도 다수 존재했으며, 특히 그들의 유적

에서는 과거 한반도 북동 지역 옥저(沃沮) 

사람들이 발명했다고 알려진 온돌(깐)이 

발견되기도 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곡과 

마곡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들의 대

적을 상징(계 20:8)한다. 에스겔 38-39장은 

마지막 때(38:8) 마곡의 통치자 곡은 아시

아와 아프리카(38:5,6; 계20:8)로부터 군사

를 모아 메시야의 나라를 침공할 것이라

고 예언되어 있다. 그 동기는 사탄의 유혹

에 따른(계 20:8-10) 탐욕(겔 38:12)과 교만

(계20: 7)이었다. 결과 마곡에 내란이 일어

나고(겔 38:21) 하늘로부터 파멸이 임하게 

된다(겔 38:12). 땅은 갈라지고(겔 39:20; 계

20:9-11)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다

(겔 38:16,23; 39:7). 이 계시의 구체적 해석

은 보다 영적이다.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잘 살펴서 진리를 밝히는 작업은 신앙인

의 몫이다.

두발(Tubal)은 야벳의 후손 가운데 다

섯 번째로 소개되고 있다. 두발도 일반적

인 야벳족의 지리적 행로를 따라 정착하

였다. 야벳 일족은 셈족과 함족과 달리 바

벨탑 분산 사건 이후 다시 인류의 고향 아

라랏산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런 점에서 

같은 야벳 계열인 고멜(유럽, 독일, 터키, 아

르메니아 등)과 마곡(스키타이)과 마대(현 

이란의 북부)와 닮았다. 요세푸스는 두발

의 땅은 로만 이베리아(Romans Iberia)라

고 불려 졌다고 말한다. 현재는 (구소련 

연방인) 그루지아 또는 조지아(Georgia)

라고 알려진 지역이다. 이베리아는 두발의 

땅 말고도 스페인에도 있었다. 어원적으로 

남·북카프카스어족과 이베리아 반도의 피

레네산맥에서 쓰이고 있는 바스크어는 유

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유럽의 이베리아인

이 카프카스 지방으로 이주한 것인지 카

프카스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것인지 이들 

사이의 친족 관계는 확실하지가 않고 미

스터리로 남아있다. 오늘날 조지아 공화

국의 수도 이름 트빌리시(Tbilisi)는 두발

(Tubal)로부터 파생된 이름이다. 그리고 일

부 두발족 일행은 이곳으로부터 코카서스 

산맥을 가로질러 북동쪽으로 이주하였는

데, 이때 그들 부족의 이름을 따서 강의 이

름도 토볼(Tobol)이라 불렸고, 유명한 토

볼스크(Tobolsk)시 이름도 여기에 기인한

다. 토볼스크는 1587년 카자흐족이 이 도

시를 건설하였을 때 시베리아 제2의 도시

였다. 오늘날 토볼강은 카자흐스탄공화국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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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에서 시베리아 서쪽 저지대 남서부를 

흐르는 1591Km에 달하는 대단히 큰 강이

다. 토볼강 합류지점 부근에 있는 이르티

슈강 오른쪽 연안에 있는 토볼스크는 16

세기 타타르인이 세웠던 시비르한국(汗國)

의 수도 이스켈이 있던 곳으로 <시베리아>

라는 명칭은 러시아인이 이곳을 <시비리>

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다. 따라서 두발족

은 오늘날 조지아공화국의 주요 구성원

이요 일부는 러시아 남부 시베리아 지역에 

걸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그루지아(두발)족이 유달리 우리 

민족과 많이 닮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첫

째 우리나라와 그루지아족은 산지가 많고 

세상을 호령하기 보다 주로 외세의 침략

에 늘 시달려온 약소국가라는 점이 많이 

닮았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모습도 

많이 닮아있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처

럼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진하고 매운 

향신료와 허브와 마늘을 좋아하는 민족

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슬람과 무신

론 공산주의의 핍박 아래서도 전혀 굴하

지 않고 오랫동안 꿋꿋하게 기독교 계열

의 조지아 정교를 지켜왔다는 사실은 예

사롭지가 않다. 비록 기독교 역사는 짧으

나 조선 후기 유교 사회와 6.25를 거치면

서 믿음의 선배들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와 많이 닮았다. 카프카스산

맥 북쪽 러시아 영역에 거주하는 북(北)오

세티아인들은 이슬람교 수니파(派)에 속

하고 일부 소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아

자르인·아제르바이잔인·쿠르드족 등은 이

슬람교를 믿기는 하나 남오세티아인들은 

동방정교를 신봉하며 이슬람 9.9%, 카톨

릭 0.8%, 일부 불신자, 유대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조지아 정교회에 속해있다. 비록 

주변의 러시아나 터키에 비하면 작고 협소

한 땅에 자리 잡고 있으나 두발족은 조지

아 남쪽 고멜 계열의 아르메니아와 더불

어 무신론 공산주의와 이슬람 세력을 꿋

꿋이 막아선 민족이요 이슬람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유럽 틈바구니의 정중앙에 

있는 민족으로 마치 중국, 러시아, 일본, 미

국의 틈바구니에서 기적처럼 꿈틀거리는 

우리 민족과 너무나 많이 닮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주류는 분명 수천 년 전 두발

의 땅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들어

왔을 것이다. 이것은 즐문토기(櫛文土器)

의 분포 지역과도 일치한다.

메섹(Meshech)의 이름은 “늘이다”, “키

가 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역대상 1

장 17절에는 셈의 아들로 묘사 되나 셈

의 아들 가운데 메섹은 없었으므로(창 10

장) 이는 아마 아람의 아들 마스(Mash)의 

오기(誤記)일 가능성이 있고(창 10:23) 그

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모르는 다른 곡절

이 있을 거라고 본다. 고대 악카드 문헌에 

보면 무쉬키(Mushyki)라는 이름이 나타

나고 앗수르 문헌에는 무스키(Mushki)라

고 불려지는 북방 족이 등장한다. 이는 메

섹 일족을 말함이 분명하다. 헬라는 전통

적으로 흑해 남동쪽에 자리 잡은 이 민족

을 무스코이(Muschoi, Μοσχοι)라고 불렀

다. 즉 야벳의 후손 메섹은 같은 형제 두

발과 동행하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

의 생명의 고향이요 조상의 근원인 아라

랏 산 방향으로 되돌아와 북쪽 카프카스

(Kavkaz, 영어 명은 코카서스Caucasus) 

산맥을 향하였고 중동에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무력의 지배자들이 나타

나면서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와 

지금의 광활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 오

늘날 러시아 땅의 주인이 되었다.

메섹의 성경적, 역사적 출발점이 카프카

스 산맥 남쪽 두발 땅이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원과 관련하여 대단히 흥미롭다. 

우리 민족의 주류를 북방에서 찾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정설이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

라’(kara)라는 지명이다. 이병도(李丙燾) 박

사는 가라라는 지명이 김해의 가라(가야)

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너무 

시야가 좁고 순진한 발상이다. 가라(가야)

는 한반도 전역에 퍼져있는 가장 대중적 

지명이다. 놀랍게도 이 고대 지명은 오늘

날까지 한반도 전역에 퍼져있다. 가라(가

락, 가야)를 지명으로 하는 곳은 한반도 

전역(평북, 황해, 강원, 경기, 서울, 충남, 충

북, 경북, 부산, 전남, 경남)에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한반도 고대 변진 12국 중 10국

이 모두 ‘가라’라는 이름을 가진 제국이었

다. 그리고 이 ‘가라’ 제국들은 모두 신라

의 박혁거세 세력과 닿아있는 이름들이다. 

변한 지역에 존재했던 귀틀집은 우리 민족 

특유의 집이 아니라 그 기원이 바이칼 호

수 서부와 알타이 지방 및 에니세이 강 유

역이다. 따라서 기원전 북방계 주민이 한

반도 변한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학계

의 정설이다. 그럼 kara라는 이 말은 도대

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말은 사실 ‘검다’

는 뜻의 이란어 kara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말은 검다는 뜻의 일본어 ‘흑’(黑, kuro)

와도 연결된다. 이란어는 또 있다. 서울 ‘한

강물’의 순수 우리말인 ‘아리수’의 아리(Ali, 

ara)는 이란어로 강(江)을 말한다. 영국 필

립사는 <The University Atlas>(1974)에서 

세계의 ‘가라’계 지명을 추적한 결과 무려 

200여개를 찾아냈다. 그 중 60%는 터키

와 카라카스와 이란 북부에 집중 되어 있

고 이 지명은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 우리 

민족과 닿아 있는 스키타이 족의 활동 무

대와 모스크바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의 곰 토템을 가

진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우즈베키

스탄의 소수 민족 자치구 이름 가운데 하

나인 카라칼팍(Kara-kalpak)에서도 ‘카라’

가 남아있다. 이 끈질기고 강렬한 이름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강변과 낙동강

변의 고대 부족국가 주변에 ‘가라’의 지명

이 많이 남아 있다. ‘가라’라는 지명은 놀

랍게도 넓은 중국 대륙과 동남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명이다. 일본에서는 

한(韓)도 ‘kara’로 읽힌다. 고대 일본인들이 

볼 때 자신들의 고향 한국(韓國)은 얼마나 

‘가라’라는 지명이 많은지 ‘가라’(韓)의 ‘구

니’(國)였다. 심지어 일본의 대마도(對馬島)

도 ‘쓰시마’가 아니라 고대에는 ‘kara sima’

로 읽혔다. ‘가라’라는 지명은 분명 우리 민

족의 기원을 추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

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땅에서 출토되는 돌무지덧널무덤

(積石木槨墳), 출자형 금관(出字型 金冠), 

황금제 장식(裝飾), 환두대도(環頭大刀), 동

물양식 대구(帶鉤) 등도 모두 중국 대륙과

는 무관한 북방 스키타이 관련 유물들이

다. 스키타이인들은 동복이나 철복을 말

안장 뒤에 달고 다니며 그곳에 식량을 담

아 저장하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

다. 놀랍게도 이 청동솥 모형은 경주 금령

총에서 출토된 도제기마인물상에도 뚜렷

하게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김해의 옛 가

야 지역에서 발굴되었다. 전형적 돌무지덧

널무덤인 경주 천마총의 천마(天馬)를 보

면 어깨 위 날개와 몸 전체에 반달형 무

늬가 있다. 반달형 무늬는 전형적인 스키

타이 기법이다. 이들 모든 자료를 따라 우

리 민족의 주류를 역추적 해보면 남방이

나 중국 대륙이나 산동 반도가 아닌 한반

도->만주(고조선, 부여, 고구려)->내몽골->

시베리아->흑해 연안(스키타이, 두발, 메섹 

족)->카프카스(코카서스) 산맥->(터키, 아

르메니아의) 아라랏 주변(또는 시날땅 바

벨론)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국 우리 민족은 역사적 굴곡을 따라 한반

도로 진입한 크고 작은 부족과 씨족들이 

이룬 다문화 국가요 문화적 주류는 북방

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렇다면 셈이나 함보다 야벳의 영

향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서

울대 명예교수 신용하 박사는 낯선 종교

(둔군신앙?)를 가졌던 에스토니아, 마자르

족(말갈족?)의 헝가리, 불가리아, 부리야

트, 스페인의 바스크족, 아발족, 몽골족 등

이 모두 고조선 멸망 후 변방 군사와 유민

들이 경주까지 남하하듯 내륙 초원 지대

로 흩어진 고조선의 후예들이라는 주장

을 편다. 대부분 야벳의 터전과 일치한다

는 점에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

IV. 한반도와 주변 국가
우리 민족 기원에 대한 성경적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민족과 주변 국가

들에게로 돌려진다. 지리적, 영토적, 문화

적으로 우리 민족과 가장 큰 영향력을 주

고받은 것은 당연히 지금의 중국이다. 우

리 민족 성씨의 기원이나 많은 씨성들이 

중국에서 귀화한 성씨인 것도 그것을 증

거한다. 하지만 중국과 구별되는 상이한 

부분도 못지않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같

은 한자 문화권임에도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그

것을 증거한다. 오죽하면 세종대왕이 한

글을 창제하면서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다

는 것을 명시하였을까.

문제는 일본이다. 일본이 자신들 천황과 

국가 기원의 기준으로 삼는 일본서기가 주

로 한반도의 삼국과 가야의 역사를 다루

면 특별히 백제사가 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고대 일본의 왕성(王

城) 지역이었던 오사카의 역사박물관은 

역사관 입구부터 백촌강 전투(白村江の戦
い)를 소개하고 있다. 백촌강 전투(白村江

の戦い)는 주후 663년 8월, 한반도의 백강

(현재의 금강, 만경강, 동진강 중의 하나)에

서 벌어진 백제·왜의 연합군과 당·신라의 

연합군 사이의 전투였다. 제명여제를 대신

해 천지(天智, 텐지) 천황에 오른 중대형(中

大兄) 황자는 2만 7천명으로 이루어진 백

제구원군을 파견하였으나 백제·왜 연합군

은 이 백촌강 전투에서 전선 400척을 잃

고 패배한다. 백제부흥운동이 실패로 돌

아간 이후 백제 부흥군의 지휘부, 그리고 

백제 유민의 대부분은 당시 백제의 ‘우호

국’이었던 왜로 망명의 길을 택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663년 9월, 주류성이 함락

되었을 때, 야마토왜(大和倭), 즉 나라(奈

那)의 ‘난바’(難波, 난파) 사람들은 “주류

(州柔)가 함락되었으니 이제 어쩔 도리가 

없게 되었구나. 오늘로서 백제라는 이름이 

끊어졌으니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어찌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탄

식하였다. 지금의 오사카 중심지 ‘난바’는 

고대 백제들의 새로운 나루터(難波津)의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본 <고

사기>(古事記)에 나타난 천황가의 일본황

실 조상 귀신(鬼神)인 아마데라스오오미

가미(天照大神)의 손자인 니니기노미고토

(瓊瓊杵尊)의 천손(天孫) 강림 신화는 “이

곳이 한국을 바로보고 있으니 큰 길지(吉

地)”라고 말하여 일본천황의 원적(原籍)이 

한국임을 분명히 하면서 길지인 고향 한

반도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의 천손강림신화(天孫降臨神話)가 

한국 고대 왕조의 시조 신화와 매우 유사

하다는 것은 한일 양국 학자들이 이미 다

양하게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씨성(氏性)으로 한일 민족 기원의 연관성

을 밝혔을 뿐 아니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광개토대왕비문, 일본서기 등을 통합적으

로 분석하여 일본의 응신(應神) 천황이 곧 

비류 백제 마지막 임금이었음을 논증하며 

비류(沸流) 백제(百濟)의 역사적 부활을 시

도한 김성호(金聖昊) 박사의 논증은 한일

학계 모두에 큰 충격을 준 주목할만한 논

문이 아닐 수 없다. 왜가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국제적 질

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제와 고구려

의 멸망으로 백제계, 고구려계 난민 등이 

몰려들자 왜의 조정은 이러한 상황을 국

내 정치에 반영하여 천지 천황 때에 책정

된 오오미령(近江令)부터 덴무 천황 때에

는 일본 최초의 율령법으로 여겨지는 아

스카기요미하라령(飛鳥淨御原令)의 제정

이 이루어지면서 율령국가의 모습을 갖추

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이호 율령(701년)의 

제정으로 국호를 왜에서 일본으로 바꾸

어 신국가의 탄생을 완성하였다. 이후 서

기 815년 편찬된 <신찬성씨록>(新撰姓氏

錄)은 외국에서 건너온 중요한 성씨 328

개 가문 가운데 백제계가 158개, 고구려계 

42개, 신라계는 9개, 임나(任那) 10개로 분

리하여 백제계가 고대 일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서기> <敏達紀>나 <舒明紀>또는 <

新撰姓氏錄>이 일본 천황이나 천황의 아

들들을 떳떳하게 백제에서 왔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따라서 일본 학자

들도 해석을 잘 못하는 수수께끼같은 책 

“일본서기”가 주장하는 “임나일본부”는 어

쩌면 “임나백제부”로 해석하면 모든 수수

께끼가 풀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일

본서기 서문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근원은 

“담로”임을 수수께끼 풀듯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백제계 도래인이 중심이 되어 

고조선, 가야, 백제 역사서를 참고하여 일

본 천황의 만세일계를 조작하면서 서술한 

일본서기 서론의 키 워드는 “백제의 지방 

통치 기구인 “담로”임을 여러 군데서 밝히

고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상을 한

반도와 관련 짓지 않으려는 일본학자들의 

주장은 눈물겨울 정도이다. 기마민족이 빠

른 속도로 북방에서 한반도로 남하하여 

백제를 건국한 이후 경남 김해 지방에 근

거지를 확보하고 변한(任那)을 지배한 다

음 일본으로 입성하였다는 에가미 나미오

(江上波夫) 교수의 소위 기마민족설(1948

년)도 실은 스키타이족의 남하를 한반도

를 배제하고 설명해보려는 눈물겨운 시도

인 것이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국사관

에 길들여진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큰 충격이었겠으나 성경적 관점에

서 보면 매우 애처롭게 보인다. 모든 인류

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기록

과 통섭의 거대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과 일본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어

쩔 수 없이 피를 나눈 민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쓰라린 사실이 복음과 선교에 있

어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신앙적 고민을 

하게 만든다.

V. 나가면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 기원을 탐구

하는 문제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창조사학회가 조직되

어 1997년 제 1차 탐사를 시작으로 성경 

기록의 진실성 탐구를 시작한 것은 그나

마 희소식이었다. 그만큼 본격적인 탐구가 

없었다. 이 탐구에 있어 일차적 문제는 관

련 문헌 부족과 세속고고학을 성경과 연

결하는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

제는 기원과 고고학을 탐구하는 모든 학

문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어렵더라도 이 

작업은 결코 멈출 수는 없다.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진리의 책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

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진실을 도출해내지 못하

면 결국 문헌의 가치와 진실성을 상실하

게 된다. 세속 학문은 여러 측면에서 성경

과 기독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속학문

이 긍정적 영향도 많으나 부정적 영향도 

못지않았다. 왜곡된 “임나일본부” 해석은 

일제 침략의 도구가 되었으며 중국은 “동

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있다. 바른 역사를 

빼앗기면 민족 정체성을 잃게 될 수도 있

다. 일본의 침략 근성은 한국을 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를 왜곡시켜 놓았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문명을 23

개로 분리하면서 중국과 일본 문명은 강

조하면서 한국을 그 아류(亞流)로 누락시

킨 것은 바로 그런 일본이 저지른 역사왜

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하나님

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바른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

로 복음을 바르게 알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둘째 성경의 출발은 성경이 족보의 책이

라는 것이었다. 이 육적 족보의 책 성경은 

결국 영젹 족보로서의 생명의 책으로 구

속 사역을 보여준다. 성경 육적 족보의 역

사적 근거가 영적 족보로서의 구속 사역

의 진실성을 논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9-11장)

에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절실

한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성경은 선교 지

향의 책이다. 성경은 결코 민족을 무시하

지 않는다. 모든 영광은 열방과 열국을 통

해 나타날 것이다(겔 39:21). 즉 역사적 진

실은 열방을 향한 민족적 역사적 소명을 

깨닫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성경과 우리 

민족 고대사에 대한 바른 역사적 진실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을 향한 소

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스키타이와 흉노의 초원 문화 영향을 받았

음을 보여주는 동복 ⓒ국립박물관

신라 금관 ⓒ국립박물관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스키타이계 유물 

출토를 보도한 부산의 국제신문. ⓒ김해박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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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가 인질과 포로교환을 왜 중단했을까

2023년 10월 7일 초막절 마지막 행사를 위해

서 청소년 음악 축제가 준비되고 기쁨의 분위기

가 한껏 부풀어 있던 안식일 아침 하마스가 이스

라엘을 무차별 공격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

레스타인 주민들의 악몽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

다. 하마스는 20분간 5천발 정도의 로켓포를 무

차별 발사함으로 건물들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

람들이 죽어 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났었다. 1시간 

정도 이 정도로 퍼부었으니 계산해 보면 약 1만5

천발 정도의 로켓포를 쏘았다는 말이다. 이스라엘

을 향한 하마스의 로켓포가 공포스러운 이유는 

이 로켓이 어디로 향하는지 쏘고 있는 하마스 대

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스라엘 측의 미사일 반격은 정밀조준이 

가능한 정확한 목표가 정해진 타격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스라엘측은 공격 대상이 정해지면 미리 

그 지역에 알린다. 내일 정확하게 몇 지 정각에 어

느 건물을 폭격할 것이니 민간인들은 그 지역에

서 대피해서 원치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기 바란다는 방송도 하고 그 인근에 비행기로 

전단지도 뿌려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한다.

그러나 하마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알려준 목

표 지점에 민간인들을 모아놓고 팔레스타인을 위

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민족의 영웅이 되고 순

교자가 되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선동하여 희생자

수를 늘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증폭시킨다. 대원들은 이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

엘과 가자지구를 분리하는 장벽을 파괴하고 오토

바이를 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이 침투하더니 불도저로 무너진 틈을 키워

서 자동차로 돌진하기도 하고 패러글라이더를 통

해서 하늘을 날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침투하여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무차

별 총격을 가했다.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은 즉시 

인근 집단 농장으로 들어가 닥치는대로 살해하고

(약 260여명) 이스라엘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보이

는대로 납치하여 240여명을 끌고 가자지구의 각

처로 분산시켜 수용하고, 하루아침에 약 1400여

명(후에 1200명으로 정정함)의 이스라엘 사람들

의 목숨 빼앗는 대 재앙을 안겨 주었다. 마치 일본

이 갑자기 미해군을 공격했던 진주만 공격이나 평

안하던 뉴욕시에 비행기를 납치하여 월드 트레이

드 빌딩을 들이 받아 하루에 3000명의 목숨을 앗

아갔던 9/11 테러를 당한 것과 방불한 대참사였

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보복 공습에 착수하였

고 공습에 이어 지상군을 투입하여 하마스 괴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 좁은 가자 지구의 땅속

에 서울 지하철 노선보다 더 긴 580km의 땅굴을 

뚫어 놓고 곳곳에 부비트랩이나 지뢰 또는 저격병

들을 숨겨 놓은 하마스의 전략 때문에 많은 사람

들이 이스라엘측에 비관적인 전망을 예견했으나 

이스라엘 측은 땅굴 속에 숨어있던 함마스대원들

을 특수장비를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해 나가

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확한 정보를 통한 효과적

인 공습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하마스 지

도부는 인질 석방을 댓가로 휴전을 간청하게 되

었다. 발전기를 돌릴 연료가 떨어져서 병원에서 의

료장비들이 멈춰서게 되고 죄없는 민간인 환자들

이 피해를 입게 되자 하마스는 휴전에 응하게 되

었다.

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일간이 

일시 휴전이 이루어졌다. 공습을 멈춤과 동시에 

이집트를 통해서 생필품 반입까지 허용되어 정말 

꿈같은 휴전이었다. 휴전은 조건부로 연장이 가능

한 상태였다. 이스라엘 포로나 인질 1명 당 팔레

스타인 포로 3명을 석방하는 조건이었고, 인질 10

명을 석방하면 휴전을 하루 연장하는 식이었다. 

전쟁 시작부터 47일만에 맛보는 공습이 없는 하

늘을 볼 수 있었던 휴전이었다. 4일간의 휴전을 

마치고 2일간의 휴전을 연장했다. 그러나 돌연 하

마스 측에서 휴전에 제동을 걸었다. 소위 이스라

엘 측이 휴전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휴전 합의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후

에 밝혀진 바로는 이들이 휴전 연장과 포로 교환

을 거부한 이유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었다.

석방된 포로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성폭행 등

의 사실들을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자 여성 인질들을 석방시키는데 브레이크가 걸

리게 된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이슬람의 본질적

인 문제였고 이슬람 율법적으로는 ‘할랄(합법적인 

것, 허용된 것)’이었다.

꾸란 4장 24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들을 취

하는 것은 금지(하람)된 행위였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다. 전쟁포로들과 하녀들은 예외라고 꾸란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꾸란에는 ‘오른손이 소유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포로나 

노예소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하마스 대원들

에게는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 납치해 온 여성들

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성폭행을 하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할랄’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석방하는 

것은 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문제가 많았을 것이

다.

12월 5일 미국의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

서 있었던 연례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은 이렇게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

(현지 시각) “하마스가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 

초기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기 위

해 성폭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분명히 말하겠다. 하마스가 남아 있는 젊은 여성

(인질)들을 석방하기를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과

의) 협상을 파기시켰고 교전 중지의 중단을 가져

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하마스가 교

전 중지 협상에 따라 석방하기를 거부했던 이들

은 주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민간인 여성”이라

고 말했다.

전날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 브

리핑에서 “(인질에 대한 성폭행이) 하마스가 인질

로 잡고 있던 여성들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다”면서 “교전 중지 협정

이 결렬된 것은 여성들이 구금 기간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하마스가)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에 더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

령이 직접 하마스의 성적 학대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위해 매사추세츠주

(州) 보스턴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에 앞

서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먼저 몇 마디 하겠다”면서 하마스의 성

폭행 문제를 꺼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마스) 공격의 생존자

와 목격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공유했다.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강

간 당하거나, 살아있는 동안 신체가 훼손됐고, 여

성의 시신들이 훼손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그들을 살해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세계가 지금 벌

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그저 눈을 돌려서는 안 된

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성적 폭력에 대해 분

명하고 예외 없이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은 정부, 

국제 단체, 시민 사회, 기업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23.12.6.)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들이 겪었던 일들을 폭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질 석방을 거부

한다고 말했지만 필자의 견해는 약간 다르다. 하

마스 대원들은 무슬림들이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들을 취하는 것은 ‘할랄’(허용된 것. 합법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꾸란4:24) 그러므로 전

쟁 때문에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마스 

대원들은 여인들에 대한 성적 욕구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 초기부터 전쟁에 승리한 대원들

에게는 무함마드가 여성포로들을 무슬림 병사들

에게 포상 또는 전리품으로 나눠 주었다. 병사들

은 이 여인들을 합법적인 성적 노리개 감으로 활

용하다가 무기와 바꾸기도 하고 돈을 받고 팔기

도 했다는 것이 이슬람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

다. 이슬람의 제2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아부 싸이드 알 쿠드리가 전하기를 무스탈릭 

부족과 전쟁할 때 무슬림들이 여성포로들을 잡았

는데 그들을 임신시키지 않고 성행위를 하고 싶

었다. 그래서 선지자(무함마드)에게 질외사정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더니 선지자(무함마드)께서

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왜

냐하면 부활의 날까지 알라께서 태어나게 하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태어나기 때문이다.”(Sahih al 

Bukhari Volume 9. Book 93. Number 506.)라고 

대답하셨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은 여성들과 성행위를 즐

기면서 임신을 피하게 하고 싶어서 질외사정을 했

었는데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임신을 피하고 싶었던 이

유는 아마도 임신을 한 여성포로는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태어날 자는 태어나게 되어 있으

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가르침이 있

었다는 것이다. 부카리(Bukhari)의 하디스는 모든 

하디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하디스라고 

인정받고 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모든 

행위는 모든 인류의 최고의 훌륭한 모델이기 때문

에 그의 행위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다 된다는 우

스와 하사나(Uswa Hassana)라는 이슬람의 교리

가 있다.

그래서 하마스 병사들은 포로 혹은 인질로 잡

은 젊은 여성들을 보면 알라께서 허락하신 성적 

노리개감으로 보았을 것이다. 젊은 여성 인질들을 

풀어주면 자신들의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즐기던 노리개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그래서 휴전 연장을 거부했던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모든 무슬림들의 행동 모델이 되는 무

함마드 자신도 유대인 마을 카이바르(Khaibar)를 

공격했을 때 그 마을의 족장 키나나의 아내 싸피

아(Saphia)를 전쟁 포로로 취하고 즉시 결혼식을 

올리고 당일 동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아내였던 여인

을 아내로 취할 때는 그 남편이 죽었든지 이혼을 

했든지 그 여인의 복중에 전 남편의 아이가 있는

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이 지난 후에 동

침이 가능하다고 한다.(일반적으로는 이 기간을 

Idda라고 하는데 3개월로 정한다.(꾸란65:4)) 때로

는 이 기간을 4개월 10일로 기록하고 있는 곳도 

있다.("Altafsir.com - The Tafsirs - ريسافتلا". 
www.altafsir.com. Retrieved 2018-03-21.) 이슬

람 율법을 존중하는 무슬림이라면 이 기간이 지

난 후에 미망인이나 이혼녀와 결혼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지만 무함마드는 사피아를 취할 때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그 남편과 가족들을 죽인 

그날 싸피아를 아내로 삼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전쟁포로는 아무 때나 범해도 된다는 것이 이슬

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샘플이며 이

슬람의 경전 꾸란의 가르침이라는데는 감히 이의

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혈기 왕성한 하마스 대원들은 자신

들의 성적 노리갯감이 줄어드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서 여

성의 인권을 남성과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주장하

는 것은 순수한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슬람에서 아내는 경작지와 같으니 원하는대

로 씨를 뿌리라고 가르치고 있다.(꾸란2:223) 이슬

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자신의 딸들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위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모두 이

혼하라고 명하고 이혼한 두 딸들을 후에 세 번째 

칼리프가 된 우트만 장군에게 아내로 주어버렸

다. 여기에 어디 여성의 인권을 찾을 수 있으며 가

정을 소중히 여기거나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

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정신차리고 속지 말

아야 하며 속고 있는 이웃의 무슬림들을 눈을 뜨

게하여 참된 인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이만석 목사
4HIM 대표,
한국이란인교회

최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인질 구출 및 안보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한국 안

의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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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花莊(이화장)

며칠 전 나는 또다시 梨花莊(이화장)을 방문했

다. 필자가 이화장을 방문한 것은 1985년이었으

니 벌써 37년이나 되었다. 그때 이화장을 방문한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영부인인 프란

체스카 도너 여사를 뵙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함

이었다. 그때는 이인수 박사 내외가 아직 젊을 때

였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가 얼마나 근검절약

하게 살았는지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 양말을 

기워 신은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었다. 그녀는 

스위스 제네바의 레만호숫가의 한 호텔에 망명 

애국 투사 이승만을 만나 한국의 근대사를 직접 

체험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영욕을 같이 했

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독립투사 이승만의 

아내였지만, 영문비서로서 국제 외교의 한 축을 

감당했다.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위대한 독립운

동은 <프란체스카 도너>라는 동반자가 있어서 

더욱 날개를 단 셈이다.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서 쓸쓸히 운명한 후에 그녀는 이화장을 지켜왔

었다. 이화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사저이다. 

한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내외는 잠시 <마

포장>에서도 기거했었다. 마포장은 한강이 내려

다보이는 언덕에 있다. 본래는 일본의 총리의 별

장이었으나 해방 후 한국 정부에 귀속되었고, 이

승만 대통령이 이화장으로 옮긴 뒤 상이용사들

에게 마포장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상이용사들

이 그것을 관리할 수 없어서 벽산 그룹 김인득 회

장에게 넘겼다. 1976년부터 나는 김 회장의 호의

로 마포장 아래에 있는 숙소를 얻어 몇 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마포장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은 

적도 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사저 <이화장>의 출입은 

금년 들어 빈번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미동

맹 이승만 기념재단>과 함께 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와 부인 조혜자 여

사에게 세배를 겸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함이었

다. 이인수 박사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교수였

지만, 세칭 정치와는 무관하게 오직 학문 연구에

만 주력한 조용한 학자로 살았다. 여러 차례 만

나서 담화를 하는 중에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의 

아들로서 품위를 지키고 은퇴 후에도 고요히 지

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1월 1일, 92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했다. 이번에 이화장을 다시 찾은 것

은 한·미동맹 이승만 기념재단의 임원들과 함께 

홀로된 조혜자 여사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였

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

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

을 봉독했다. 조혜자 여사와 함께한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단한 설교를 했다.

“오늘 한국이 이처럼 세계의 선진국이 된 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가졌던 <성경적 세계

관>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종신 죄수로 갇혀 있

을 때, 그곳은 감옥이었으나 이승만이 성경을 깨

닫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용광로였다.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위해 쏟은 정성, 그에게 성경과 세계 기

독교 문화와 신앙 서적을 읽게 하고, 영어를 통째

로 암기하고 사전을 집필하고 신문에 사설을 쓴 

것은 일찍이 역사에 없었다. 사실 한국 근대사는 

이승만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이승만은 배재학

당(미국식은 Pajae College)에서 성경과 서양 근

대사를 통달한 것은 장차 민족중흥의 근거가 되

었다. 오늘의 한국이 이처럼 복 받고 잘살게 된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한평생 조국을 위해

서 눈물로 기도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통

해서다. 나는 이승만 박사의 행적을 추적하고 연

구하기 위해서 이화장에서 마포장으로, 워싱턴

에서 하와이로, 프린스턴으로 수없이 들락거리며 

자료를 수집했던 적이 있다. 오늘의 자유대한민

국이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번영된 나라로서 기

초를 놓은 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문이다. 그

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승만을 독재자,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씌어 

아직도 저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들었

다. 이것은 모두가 붉은 사상들이 조종한 이데올

로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배 후 조혜자 여사가 들려준 프란체스카 도

너 여사의 추억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손주들의 내복을 모두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

가 직접 기워서 입혔고, 아이들이 체육 시간만 되

면 창피하다고 징징거렸으나 그때마다 <아껴라!> 

<조금, 조금> 하면서 내핍, 절약, 검소를 몸소 실

행하셨다.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는 며느리 조혜

자 씨에게 옷을 사준 일이 없고, 자기가 입던 옷

을 고쳐서 입으라고 해서 늘 수선집에 다녔다고 

했다.

그날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 격인 장인순 박사

는 말하기를, “이승만 박사는 1958년에 한국에 

원자력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것이 완성되려

면 20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도 이승만 대통령

은 원자력 인재들을 발탁해서 유학을 보냈다. 드

디어 그 열매가 맺혀 박정희 대통령 때 20년 만인 

1978년에 고리 원자로를 완성했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은 일류국가가 되었다. 집에 

돌아오니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하던 또 다른 원

자력의 아버지 <이창건 박사>로부터 이승만 박사

의 프린스턴 대학의 Ph.D 사본이 도착했다. 그리

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다룬 <기적의 시작>이

라는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3. 죽음에 대한 다른 주장들
1) 연옥설
여기서 잠깐 죽음 이후에 대한 다른 주장들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

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보

아야 하겠습니다. 가톨릭은 믿는 자들이 천국에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서 일

정 기간 동안 정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먼저 자신들만의 성경에 

포함된 마카비후서를 듭니다.

“(유다 마카비는) 죽은 자들이 죄에서 놓임을 받

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속량(2천 드라크마의 

은)을 예루살렘에 지불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들이 속량을 받

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

리스도 외에 죄인의 죄를 속량할 수 있다고 증언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로 딤후 1:18의 

말씀입니다. 역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

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

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

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 구절에서 로마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편지

를 쓸 때에는 오네시보로가 이미 죽은 뒤이고, 바

울은 죽은 오네시보로의 속량을 디모데에게 부탁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연옥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

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은 근거

가 없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를 포함한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빌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억지

로 무엇을 꿰맞추다 보면 이렇게 무리수가 발생하

는 것입니다.

2) 영혼이 잠잔다는 주장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 주로 재세례파에서 내세

운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

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잠자

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중 고전 15장만 살

펴봅니다.

“그 후에 오백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은 잠들었으며”(고전 15:6)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

리라”(18)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

다”(20)

(이외 마 9:24, 27:52, 요 11:11, 행 7:60, 13:36, 살

전 4;13, 5:10 등이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음에 대해 의식이 없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

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시 6:5)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

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

하리로다”(시 115:17) (참조. 사 38:18)

“~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

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10)

그러나 성경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했다

고 하여 실제로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일시적이라

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은유

를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요 11:11)

다시 증언하지만 신자는 죽는 순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곳

에는 우리 앞선 허다한 순교자들과 주님의 증언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몸의 구

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연말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예

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라 12월은 더

욱 감사가 넘칩니다.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주차장에 가득 찬 차량도 미소를 품은 것 같습

니다. 교회 옆 야생 보호지역에서 떼로 날아가는 

새들이 저기 보이는 골프장 너머 날아가는 모습

도 감사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바쁜 모습입니다.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좌우 꽃밭에는 아름

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고, 본당 앞에도 반짝이는 

트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입장하는 성도

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

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연말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들여다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심방을 받고 고마워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심방을 받

은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

까요?

저기 날아가는 새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

신 기쁜 소식을 한보따리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

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소리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땅끝까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다

시 일어나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12월 끄트머리

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싶

습니다.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었던 한 해였다 해

도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는 메

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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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연말 성금으로 예년과 같

은 규모의 500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SK

그룹도 전년과 동일한 120억원을 성금으

로 냈다. 글로벌 불황 속 실적 부진에도 

연말 성금은 줄이지 않는 분위기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전날 지

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

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원을 전달했다.

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이웃사

랑 성금을 기부해왔다. 올해까지 누적 기

부액은 2345억원에 달한다.

지동섭 위원장은 “SK 기부가 우리 이

웃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에 도움이 되

길 바란다”며 “SK는 앞으로도 이해관계

자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

다.

삼성그룹도 지난 1일 이웃사랑성금으

로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

탁했다. 삼성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

까지 매년 100억원씩, 2004년부터 2010

년까지 200억원씩, 2011년은 300억원, 

2012년부터는 500억원씩 성금을 전달, 

올해까지 누적된 총액은 8200억원에 이

른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주력 분야인 

반도체 사업에서 3분기 연속 적자를 내

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영업

이익 3조7400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

했지만, 삼성은 연말 성금을 예년과 같이 

500억원으로 유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성금 전달

식에서 삼성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고마

움을 전하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삼성이 

전달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

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LG그룹도 조만간 예년과 비슷한 규모

의 연말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LG는 

지난해 이웃사랑성금 120억원을 사회복

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지난해 4대 그룹이 기부한 연말 성금

은 1000억원에 육박했다. 삼성이 5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차 250억원, 

SK와 LG가 각각 120억원씩 전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영 환경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말 성금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은 소외계층 지원을 포함

한 사회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서울시는 길가에 방치돼 도시환경과 미

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자전거 거치대 이

용 및 보행에 불편을 주는 ‘방치 자전거’

를 1월까지 집중수거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기존 지역(지하철

역, 대로변, 거치대 등 공공시설물) 외에 

대학교, 아파트 등 사유지로 범위를 넓혀 

집중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사유지의 경우 관리주체가 자체계고 

및 처분공지 완료 후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 부서에 신청할 시 무상 수거가 이뤄

진다.

매해 서울에서 수거되는 방치자전거는 

약 1만5000대로, 이 중 일부는 자치구 지

역자활센터 수리를 거쳐 ‘재생자전거’로 

재탄생한다. 올해는 2575대의 버려진 자

전거가 재생자전거로 탈바꿈했다.

재생자전거는 부품 교체와 수리를 통해 

만든 만큼 탄소 저감 효과가 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생자전거를 통해 약 15만

6128㎏의 탄소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분

석된다. 이는 나무 약 9000그루가 1년 동

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유사하다.

재생자전거는 온라인 매장인 라이트브

라더스와 12개 자치구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일반 중고자전거보다 저렴

한 대당 8~10만원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

다. 발생한 수입은 지역자활사업의 활성

화를 위해 사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재생

자전거 구매와 이용은 재활용을 통해 탄

소배출을 저감하고, 자활기금 조성까지 

다양한 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지역자

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자전거포’

에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다. 기증된 자전

거는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재생자전거로 

활용된다.                            이루리 기자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항공권 판

매는 하면서, 구매 취소 및 환불은 제한

하는 여행사들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12일 노랑풍선, 마이리얼트

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

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가 갖고 있는 이용약관 중 2가

지 유형의 불공정 내용을 시정했다고 밝

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여행사 모두 영

업시간 외에 항공권 취소·환불 처리 업

무를 하지 않는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

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

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

권은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취소의사를 전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되는 날이 늦어지

며 취소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항공사 시스템상 고객이 항공권을 발

권한 당일에 취소할 경우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 당일 취소를 접수 받지 않

으며 수수료를 더 물게 되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부당하다

고 보고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에도 시스템 개편을 요청했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

다고 본 것이다.

이행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두기

로 했다. 여행사·항공사·시스템사업자 등

과의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고려했다.

아울러 8개 여행사들은 고객의 취소

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

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 역시 부당하다

고 판단했다.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

하도록 하고, 환불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될 경우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

을 고쳤다.

공정위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

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도록 협조한 항공사에 대

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항공교통서

비스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

의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

저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루리 기자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4.5%까지 치솟으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들 중 61%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고, 절반 이상이 12.1

평 이하에 거주하고 있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

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1인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

트(p) 늘었고, 가구 중 여전히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나이대는 청년

들이었다. 29세 이하 1인 가구가 19.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70세 이상 18.6%, 

30대 17.3%, 60대 16.7% 순이었다.

1인 가구 중 31%는 주택소유…61%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1인 가구는 주로 단독주택(41%)에 살

았고, 그다음 아파트(34.0%), 연립·다세

대(11.7%)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는 아파트 비중이 높았고, 그 외 

연령대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았

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비율

은 30.9%로, 70세 이상이 48.8%로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전체 

가구 56.2%보다 25.3%p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

(54.6%)은 12.1평(40㎡) 이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13.4평(44.4㎡)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68.3㎡)의 65% 수준이었다.

1인 가구의 30.8%는 주거지원 프로그

램 중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원했

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

구(6762만 원)의 44.5% 수준이다.

소득원천별 비중은 근로소득이 60.5%

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15.8%), 공적이

전소득(13.5%)이 그 뒤를 이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의 61.3%

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44.5%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이 

16.8%를 차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72.6%)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인 가구의 55.7%는 본인 및 배우자 부

담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응답

했고, 그 외에는 정부 및 사회단체(29.6%), 

자녀·친척 지원(14.8%)도 뒤를 이었다.

2013년 이후 1인 가구의 노후생활비 마

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과 정부 

및 사회단체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자

녀·친척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2년 전

과 비교하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비중

이 증가한 반면, 자녀·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는 감소했다.           서다은 기자

1인 가구 35% ‘또 역대 최대’… 이 중 61%, 연소득 3천만 원 미만

삼성 500억·SK 120억… 재계,
불황에도 연말 성금은 안 줄였다

서울시, 방치 자전거 집중수거… 수리 거쳐 ‘재생자전거’로

주말·공휴일에 여행사 통한
‘항공권 취소’ 가능해진다

ⓒ통계청 제공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올해 방치자전거 2575대 재생자전거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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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공고

부동산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 1.8. 사망 

◎ 사건번호 : 2023느단10186 상속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3. 6. 22.
◎ 청구인 : 1.이강희 2.이강곤 
◎ 공고기간: 2023. 12.13. ~ 2024. 2.13.
◎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 최희진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최후주소 :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2023. 12. 1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사망

◎ 사건번호: 2023느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6.20.
◎ 청구인: 이다연
◎ 공고기간: 2023. 12.13. ~ 2024. 2. 13.
◎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2023. 12. 13.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 사건번호 : 2023느단319 상속한정승인 (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3. 6.26.
◎ 청구인 : 천영철
◎ 공고기간: 2023. 12.13. ~ 2024. 2. 13.
◎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3. 12. 13.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경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 사건번호: 2022느단8518 상속한정승인 (서울가정법원)
                               2023즈기1771 심판경정 (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2. 2.4.
       한정승인결정(심판경정): 2023. 6.7.
◎ 청구인: 1.김영규 2.김지현
◎ 공고기간: 2023. 12. 13. ~ 2024. 2.13.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2023. 12. 13.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대구 개척교회 임대
-소재지: 대구 달서구 한실로6길130 

청솔빌딩402호
-면적: (약40평)엘리베이트 가동중

-해당층수: 4층
-임대료: 3000/월88만원(부가세포함)

연락처 ☎010-7506-1009

부산교회매매
-소재지: 부산 기장군 

정관 신도시 부근
-면적: 대 208㎡ / 건 146㎡

-매매가: 5억

연락처 ☎010-6707-1374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010-6780-0467

성남 분당구 서현동 교회임대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면적 : 330평

-임대료 : 30,000 / 1,800만원
-시설: 주차장, 엘리베이터, 로비

연락처 ☎010-3702-3251

양평교회매매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면적 : 대 552.07㎡ / 건 191.74㎡
-매매가: 3억 5천

연락처 ☎010-9218-4375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융자 8억)

연락처 ☎010-3672-0680

서울 노원구 교회임대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건물면적: 146㎡(44평)
-임대료: 2,500/ 90
-시설비: 300만원

연락처 ☎010-3899-1626

인천시 교회임대
-소재지: 인천시 서구 검암동 부근

-면적: 건 132㎡
-임대가: 1000/88 
-시설비: 800만원

연락처 ☎010-2510-0769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 / 건 364㎡
-매매가: 22억

연락처 ☎010-9924-7571

경기 수원시 교회임대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매물면적: 86평(5층 건물 중 지하 )
-임대료: 보증금1000만원/ 월세89만원 
             (부가세 및 관리비10만원 포함)

연락처 ☎010-3283-4047

경남 창원시 교회매매
       -소재지: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

-면적: 건 215㎡
-임대가: 3000/66(시설비 1500만원)

             
연락처 ☎010-9363-1400

경남 양산시 찬양산 기도원 매매

-소재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  
1981번지(대지)외 2필  

-면적: 총 3필지 약 1만평.
-매매가: 6억 (대출1억 별도)

-주차: 30대 가능

연락처 ☎010-6208-3698

성남/판교 교회부지매매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부근  

-면적: 1112㎡ (336평)
-매매가: 66억

연락처 ☎010-5423-0159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힘들었던 봉사에서 벗어나고, 

피하고 싶었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지금, 교회를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자 박상현 목사(충일교회 

담임)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보내버리면 영원히 자신의 자리

를 잃을지 모른다는 목회적 두려움과 나의 믿음이 안녕한지 

스스로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균형으로 이

루어져 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가 이러한 불균형을 없애자

고 외치고 있으며,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부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고통의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애서는 다양한 지원금으로 경기를 부양

하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무너진 서민들의 경제를 다시 일

으켜 세우기 역부족이다. 집값은 너무 높아져 집 한 채를 사

기 위해 평생 돈을 모아도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격차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인원은 60~70%에 불과하다. 물론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

느냐로 믿음의 정도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얼마나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염려

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

니며, 찬양만 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과 더불어 형제자매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며 믿음은 더욱 성장해 가기 때문이다. 세상

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빈부의 차이와 학력의 격차를 두고 

걱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믿

음의 격차를 두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빈부의 격차가 이 땅에

서의 삶을 결정한다면 믿음의 격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더 이상 벌어지면 쫓아가기 힘들지도 모르

겠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다시 나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혹시 나의 믿음이 안녕하지 못하

다면 다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회

복시켜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고 했

다.                                                                최승연 기자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독자들이 투표한 2023 올해의 책으

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이 선정

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하루키가 6년 

만에 발표한 장편소설로 출간 후 4주 연속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소설은 삼십대의 남자 주인

공이 십대 시절에 같은 취미를 공유했던 여자친구를 떠올리

며, 그녀가 말한 ‘사방이 높은 벽에 둘러싸인, 아득히 먼 수수

께끼의 도시’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올해의 책 투표는 지난 11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한달간 

진행됐고 약 45만명이 참여했다. 각 도서 후보는 1년간 출간 

도서 가운데 판매량, 독자 평점, 미디어 주목도, 알라딘 도서

팀 추천 등의 요소를 종합해 정해졌다.

2위에는 올해 연간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자기계발서 ‘세이

노의 가르침’이 올랐다. 3위는 올해 상반기 열풍을 일으킨 ‘슬

램덩크 리소스’가 차지했다.                               신재우 기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

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성경은 명백히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한

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부정하면 이

단으로 정죄 받는다. 사도 요한은 거짓 선

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미혹하는 말을 분별하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요일 4:2-3).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

로 오셨다는 말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람들

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척 다르다. 어떤 사람은 예수

님이 국가 정보요원처럼 과묵하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으며 

지극히 내향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 술 먹는 자리에 늘 함께하면서 호탕하고 농담도 잘하시고 

사람을 잘 사귀는 외향적인 타입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한다. 그분은 허기와 갈증, 피로를 느끼

셨다.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도 맛보셨다. 즐거워하셨

고 자주 기뻐하셨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보며 애통히 여

기셨고, 죄에 노예가 된 상태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은 선택

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았

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그분의 삶을 지켜봤다. 아

무도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한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육신에 

입고 오신 그들의 주요 하나님이셨다.

제목부터 참 매력적이다.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 The 

Emotional Life of Our Lord>. 저자는 더욱 매력적이다. B. B. 

워필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결심한 순간부터, 당시 거대

한 자유주의 신학의 파도를 거스르며 성경의 권위와 무오

성, 복음주의 신학을 지켜낸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다(1851-

1921). 이 책의 서문을 쓴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보화’와도 같다. 우리 주님의 다양한 감정들은 그리

스도인들이 쉽게 간과하는 주제다. 그로 인해 그들은 복음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를 스스로 놓쳐 버리는 잘못을 저지

른다. 우리 주님은 참된 인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

셨지만 죄는 없으시다”(11p). 퍼거슨은 칼빈 이후로 이 주제

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연구서로서는 이 책이 최초라고 말한

다.

워필드는 특별히 주님의 동정심(긍휼하심), 분노(공의로우

심), 기쁨에 주목한다. 복잡미묘한 인간의 감정을 모두 다루

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주님의 감정을 꼽은 것 같다. 그리고 각각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처럼 절제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난 적이 없다. 또한 하

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거나 선하신 계획에 반항하는 모양으

로 표출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감정과 같아 보

이면서도 매우 다르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타

락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강한 감정 자체를 죄로 착

각하거나 반대로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면죄부를 쉽게 

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감정생활은 우리에게 새 

사람의 본을 제시하고 동시에 참된 위로를 건네준다.

우리는 주님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불

의를 볼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을 구하고 적어도 내가 책임지는 삶의 영역에서 불의를 몰아

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기뻐해야 한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한다. 

이런 감정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영위해 나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앞서 보이신 주님의 감정생활을 뒤따르는 것이

다. 주께서 하셨으니, 그분의 영으로 새사람이 된 우리도 주

를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실

패할 때마다, 그러니까 절제되지 못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하

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감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주

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 감정의 

강력한 힘을 경험해 보셨고, 이기셨다는 사실에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개혁된실천사에서 출간하고 있는 기독교 고전 소책자 시

리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짧은 역사적 글의 보존, 2) 새

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영적 자원 전달. <우리 주님의 감정

생활>은 보존할만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독자에게 우리 감

정을 누구보다 잘 위로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우리 감정을 주님처럼 품을 때, 하

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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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작가들의 말말말

이 책은 부부를 위한 책이지만 부부만을 위

한 책은 아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기독교 

교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결혼에 대해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

람은 결혼 생활에서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을 얻을 것이고, 누구나 더 많이 기도하

는 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기혼자

에게 직접 호소하는 바이지만, 결혼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거

나 결혼한 부부를 응원하려는 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성

년자 관람 불가 장면은 없다. 이 책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

는 도움, 기도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자극, 결혼했는지 안 했는

지와 관계없이 교인이라면 누구나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 선

물인 결혼제도를 변호하고 장려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만 

있다. 이 책이 결혼에 대한 다른 많은 책과 구별되는 세 가지 주

요 특징이 있다. 가장 분명한 특징은 간결함이다. 바쁜 사람들

이 단 몇 페이지 안에서 성경이 결혼에 대해 변호하는 바와 결

혼 생활에 대한 성경의 실제적 지침을 모두 찾을 수 있다.      

채드 밴 딕스훈 & 에밀리 밴 딕스훈 ‘복음이 빚어낸 결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인간의 삶의 역사를 향

하여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적

당하게 그리고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인

도해 주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향한 순례의 길에 나서고 있다. 함께 계

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자. 끊임없이 하

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은혜를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의 모습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

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인간의 약한 면을 강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

는 분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홍인식 ‘이집트 탈출기’

‘설교라는 큰 산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접근하

기 위한 안내서의 개념으로 주관적인 사항이 많

이 첨부되지만 편하게 만들고자 계획하였다. 그

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수필을 쓰는것과 같

이 짧지만 쉽게 설교에 대하 이야기 글을 만들

기로 하였다. 태양 빛을 받아 태양계에서 번쩍이

는 조그만 별빛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이었다. 요즘의 설교 트렌

드는 설교자 중심이 아니라,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

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책 안에는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

야 한다는 격려와 지침이 많이 나타난다. ’금강산도 식후경‘인 

것처럼 청중에게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풀이하고 있

다고 하여도 가슴에 들리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에게 천하경관

이 소용없듯이, 그런 설교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된다. 그

러므로 이 책도 똑같은 원칙을 세워서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경만 ‘가슴에 들리는 설교 이야기’

주님은 어떤 감정생활을 하셨을까?

신간 ‘믿음아 안녕?’

매일 물어야 할 말

알라딘 올해의 책에 하루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

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

다는 결론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되었노라고 말

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고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맹인 되게 하셨다

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비극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누

군가를 탓하면서 원망 가운데 우리가 갇혀 살아

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

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모든 상황을 바라보

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거와 오늘, 

현실의 비극 가운데 갇히지 않으셨던 것이죠. 모

든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

수님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

도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도리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

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해가십니

다.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

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

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정말로 

어려운 난관과 극복하기 힘들어 낙심이 된다 할지

라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때 무엇

을 경험하게 됩니까?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

다.

사람은 통일성을 지향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믿게 되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있다고 합니

다. 이런 세계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어

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

며 살아갑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것을 바

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가지 않았

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 어김없는 사

실일진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우

리의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모든 비극

과 문제를 바라보고 가야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

아 살리라 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죄 성과 문제점, 

너무 많은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십

자가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

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인도해가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아야 하

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확고히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

리는 과거 안에 갇혀서 오늘의 나, 꼴꼴 맞은 모

습, 비참한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

어주시는 찬란한 미래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

고 돌고 돌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서 우리를 보시고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지 못

할 때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와 오늘의 비참

함에 갇혀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

지 못하고 살아갈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고통, 마음 안에 어두움, 불안

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

랑과 인도하심, 그분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

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대

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

실까? 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모

든 죄를 아들의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의롭다 하

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

므로 내면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자유 함

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

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내 안에 착한 일

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

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 어두

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5절에 “내

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절망의 자

리에서 아무 빛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삶의 정황

에 빠져있는 이 맹인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

니다. 그를 과거와 현재의 비극적인 모습을 가지

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미래의 모습

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으로 바

라보고 계십니다. 이 주님 안에 있었던 밝고 긍정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떠져서 하

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

리가 비극을 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내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

고 있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바라봅니까? 오늘의 

못난 모습,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와 그의 미래를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님은 오늘 우리의 어떠한 모습, 못난 모습, 죄된 모

습, 힘겹고 비참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부르셨

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 속

속들이 다 우리의 깊은 곳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십

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

는 분이십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의 꼴꼴 맞은 우

리의 모습, 추악한 모습,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

지 않으시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

을 믿음으로 앞당기셔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가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

다. 나에게 어떤 비참함과 절망스러움이 있다 할

지라도..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

고 극복하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

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묻지 않

으시고 미래의 아름다운 변화될 나를 바라보시

는 주님, 이 주님의 시각으로 오늘의 나를 보고 형

제들을 바라봅시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로 곧장 나아가며 하나

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광교회 제공

투지를 불태우는 선지자
요엘은 구약성서의 선지자였으나 그리스도교

도들도 자주 그를 언급한다.

초기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요엘 2장에서 신

은 이렇게 약속한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

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교도들은 그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믿는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듯이 초기 신도

들에게 성령의 힘이 주어진 것이 그 증거라고 생

각한다.

요엘서에는 또 다른 놀라운 구절도 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

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

다”(요엘 3:10).

요엘은 ‘심판의 골짜기’라는 구절을 썼는데, 이 

말은 소설과 영화의 제목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요엘도 만약 사람들이 자

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파멸이 닥치겠지만, 

마음을 바꿔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신의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들녘 출판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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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열조들을 찾아서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1 Peter 5:6 NIV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 humble yourself: 겸손하게 처신하다
- mighty: 강력한, 장대한, 웅장한
- hand: 힘, 영향력, 역할
- may: ‘목적(purpose)’을 말하기 위한 조

동사
- lift (up): 들어 올리다
- in due time: 때가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하신 
힘 아래 겸손하게 처신하십시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2)매일묵상

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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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윤 박사

새해엔 여러 가지 계

획을 세우게 됩니다. 소

망을 가지고 풍성한 열

매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 그 계획

들 속에 가정을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

면 어떨까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 

그 얼굴에 표가 납니다. 온화한 미소와 

편안한 이미지, 그리고 안정적인 움직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느새 그 아름답

고 따스한 표정에 도취되어 나도 금세 행

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표정

의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

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굳어있고 

고통이 새겨진 표정으로 마음을 닫아 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

들의 가정이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이 펴지고 행복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은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사랑을 담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힘써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새해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에 너무 익

숙해져서 이제는 행복한 느낌마저 잊어버

린 것은 아닌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

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

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고 또 봐도 하나님

은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

들이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

다. 그런데도 지상의 사람들은 점점 더 행

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불행이 다가오는 

것을 방치해두거나 행복한 삶을 위한 노

력을 중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 새로운 가정행복의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널리 회자되고 있는 ‘행

복한 가정을 만드는 12가지 비결’을 소개

합니다. 12가지가 너무 힘들다면 우선 한 

가지씩 실천해 보면 확실히 가정에 생기

가 돌고 화색이 돌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

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가득 생기면 가정은 저절로 행복

해집니다. 사랑은 저절로 샘솟듯이 생겨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1년 365일 늘 

같은 얼굴을 대하는 부부나 가족이 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기란 참으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날마다 잠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한

다.

2. 날마다 5분 이상씩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

3. 하루 한번 이상 포옹을 한다.

4.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서로에게 가

벼운 입맞춤을 한다.

5. 하루 2번 이상 칭찬과 격려를 해 준

다.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6.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한번 이상 

해 준다.

7.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배우자를 쳐다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다.

8.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내가 뭘 도와

줄까 항상 생각한다.

9. 서로가 떨어져 있을 때 배우자를 위

해 1분 이상 축복기도 하라.

10. 한 주의 한 번은 부부만의 데이트를 

한다.

11. 결혼기념일에는 반드시 부부만의 1

박2일 여행을 간다.

12. 한 달에 한 번, ‘사랑하는 당신에게’

로 시작되는 편지를 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

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심이라(요한1서 4:7-8)

강지윤 박사(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

을 벗어 사울이라 하

는 청년의 발 앞에 두

니라 그들이 돌로 스

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

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58-60)

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떤 열매를 맺느

냐로 마지막 평가를 받는다. 신앙 안에서

의 삶은 관상용이 아니라 과실수이기 때

문이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우

리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

는 가지들이다(요 15:1-2). 하나님께서 포

도원을 가꾸시는 목적은 아름답고 풍성

한 포도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

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

자가 되리라”(요 15:8).

탐스럽게 열린 열매는 농부에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다. 

열매는 농부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들에게도 같은 유익을 안겨준다. 포도열

매로 만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

쁘게 하는 것”이다(시 104:15). 참 포도나

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들도 풍

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자기만족에 그

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

들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는 값진 열매,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이다.

남김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성경의 대

표적인 인물 중 한 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다. 초대 예

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의 하나였던 

스데반은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부

흥시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

다. 그는 교회 행정을 맡은 평신도 지도

자였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

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만큼 카리스마

적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

런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

교를 당했다.

개인적인 역량으로 볼 때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박

해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죽

음이라 허망해 보이기도 하지만, 스데반

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의 아름다운 결

실을 뒤에 남겨 놓았다.

첫째로, 그는 영감 넘치는 한 편의 명설

교를 남겼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

교가 기록되어 있다. 오순절 성령강림 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전한 설

교, 선교여행 중 바울이 전한 설교, 그리

고 순교로 이어진 스데반의 설교 등이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주도했던 초대교회의 두 기둥

들이다. 그런 두 위인들 사이에 스데반의 

설교가 자리하고 있다. 스데반은 베드로

나 바울처럼 정규적인 신학 수업을 받은 

바도 없지만,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솔

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 신앙 역사를 일

목요연하게 전하는 그의 설교는 더욱 돋

보인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성경 역사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

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정도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영감 있는 설교였다(행 

7:54).

둘째로, 스데반은 위대한 인물 사도 바

울을 남겼다.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

는 증인들의 옷을 맡아보았다. 그것은 바

울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순교 당하는 

스데반의 거룩한 마지막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스데반의 순교 장

면은 바울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

고,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

이 예수를 만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

다. 스데반의 거룩한 순교 장면은 화살

이 되어 바울의 심장에 꽂혔고, 화살 맞

은 바울은 날뛰는 사슴처럼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께서 쏜 화살을 한 차례 

더 맞은 다음 고꾸라진 것이다. 그런 점

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상 가

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바울을 남긴 셈이

다. 사람 키우는 일은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사역이다. 예수께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열 두 제자 양육하는 일에 집중

하셨다. 비록 갈릴리라는 좁은 지역에서 

한정된 12명만을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결과

를 가져왔다.

셋째로, 스데반은 위대한 기도를 남겼

다. 스데반이 순교 당하면서 유언처럼 남

긴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

시옵소서”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이다. 첫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생애를 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

길 수 있는 마지막 정리이다. 영혼의 주인

이 누구인지를 알고 삶의 소망을 하늘나

라에 둔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두 번째 기도는 남을 위해 산 사람

이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평생을 살아

오면서 자신보다는 남의 유익에 더 큰 관

심을 기울인 자만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자신에게 돌로 치는 자들의 영혼을 

마음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행동이 무지

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이해했기에 

그런 기도를 남길 수 있었다. 그 기도의 

첫번째 결실은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나

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일생 동안 잊지 말

아야 할 우리의 관심이다. 최종적 평가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겼는가에 달

려있다. 죽음과 함께 뒤에 남겨 놓을 마

지막 ‘아름다움’은 우리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축적된 요약이요 정리이다. 그런 점

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지금 여기에

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직결

되어 있다. 현재의 모습이 그대로 연장되

어 남음의 ‘아름다움’을 장식하기 때문이

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신앙의 아름다움(10): 남김(결실)의 ‘아름다움’

강지윤 칼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새해 계획

권혁승 박사

권혁승 박사의
날마다 말씀따라 새롭게(38)

은혜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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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우
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 고린도후서 5장 1절 개역한글

BIBLE PORTAL
오늘의 말씀

형의 무거운 짐을 직

접 덜어주지 못하는 동

생의 입장에서 삼촌이 

두 누나들의 피난처를 

마련한 것인데 아무튼 

양친으로서는 그 어려

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함부로 말하기에는 부끄

러운 일었다. 양친은 물론이고 형과 누나

들도 늘 소리 죽여 쉬쉬… 하며 두 누나

들이 있는 곳에 대해 동네 사람들에게 소

문나지 않도록 입 조심을 시켰다. 굳이 두 

누나들이 있는 곳을 알고 싶어 하는 사

람들에게는 대구의 작은집에서 지낸다는 

말로 대답하곤 했다.

마침내 두 누나들은 오랜 고아원 생활

을 접고 우리들 곁으로 돌아왔다. 내가 4

학년 때 5학년이었던 경자 누나가 전학

을 와서 덕곡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

었고,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경숙이 누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렇다

고 우리의 살림이 썩 나아진 것도 아니었

다. 양친은 가족들이 늘어난 만큼 일손

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 소작의 규모를 더 

늘렸다. 보리밥이라도 넉넉히 먹기 위해

서는 농사철에 온 식구가 나서야만 했다. 

부잣집 논을 부쳐 먹는 방법 가운데 ‘꽂

이모’라는 것을 주로 우리가 많이 애용했

다. 그것은 이모작이 가능한 논을 빌려서 

지주를 위해 모내기를 해주고 대신 가을

에 보리를 갈아 먹는 방법이었다.

우리는 모내기 철마다 우리 식구들만

으로도 모자라 일꾼을 여러 명 사서 일

주일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

머리와 싸워가며 모를 심곤 했다. 그렇게 

열 마지기 이상 모를 심어도 우리는 쌀 한 

톨 맛볼 수 없다는 사실에 내심 속이 상

하기도 했다. 우리가 모내기 해주면 지주

가 그 후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재배해

서 쌀을 거둬 곳간에 쌓아놓고 먹는 것이

다. 소작농은 모내기해준 대가로 그 땅에 

보리농사를 지어 먹기로 되어있었다. 그래

서 우리의 주식은 보리쌀이었다. 영양가

도 없는 꽁보리밥을 1년 열두 달 먹어야 

했는데, 겨울철에 일찍 떨어지게 되면 이

듬해 초여름 보리타작할 때까지 연명해 

나가는 것이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양친은 늦가을 보리갈이를 끝낸 후 도회

지로 나가곤 하셨다. 겨울철 내내 보따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구정 전에 돌아오

시곤 했다.

호구지책이 막연한 가운데 가족은 계

속 늘어났다. 그 시절 가족계획을 한창 

계몽하던 때였지만 양친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인구 조절책이었음에도 아버지는 콧방귀

를 뀌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둘만 낳아 기르다가 둘 다 뒈지면 우

짤라고. 제 먹을 복은 다 타고 나는 기라.”

사실 우리도 불만이었다. 풍족하게 먹

을 수 없는 형편인 데다 두 칸 방밖에 없

는 좁은 집도 문제였다. 1~2년 터울로 동

생들이 자꾸 늘어나더니 결국은 10남매

의 대기록을 세웠다. 맏형과 누나들이 돈

을 벌기 위해 도회지로 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집은 늘 비좁았다. 이웃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우리 식구들을 보고 놀랄 

때는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동네 아이들

이 수시로 놀리기도 했다. 가족계획에 사

활을 걸다시피 한 정부에 대해서도 미안

했다. 가난해도 식구 수가 적은 집을 보면 

마냥 부러웠다. 명절 때 도회지에 간 오누

이들이 다 돌아오면 그야말로 대가족을 

이뤄 새삼스럽게 주목의 대상이 되곤 했

다. 우리 가족이 한 꺼번에 동네에 나가기

라도 하면 몇몇 누나들은 부끄럽다며 따

로 떨어져 남처럼 걸어가기도 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도 우리 형제들 하나 안 흩치고 지금까지 

키우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텔

레비에 아침마당을 보면 먹고살기 힘든 

시절 자식을 키우기 힘들어 버렸다가 수

십 년 만에 다시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더노.”

형님이 KBS-TV에서 수요일 아침마다 

방영하는 이산가족 찾아주기 프로그램

을 들먹이며 말했다. 나도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볼 때는 그 어렵던 시절 자식을 버

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

다. 오죽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찢어지

는 가슴을 안고 피붙이를 버려야 했던 부

모들에게 어느 누가 돌을 던지랴. 버려졌

던 자녀들도 부모를 원망하려고 하지 않

았다. 전파의 힘을 빌려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 서로 용서하며 포옹하는 장면을 볼 

때는 눈물이 저절로 났다.

“그때 우리도 흩쳐 뿌릴 거 아이가. 그

러면 우리도 저렇게 텔레비에 나올 낀

데….”

고아원 생활을 잠깐 했던 두 누나들이 

이런 너스레를 떨기도 했지만 사실은 웃

자고 하는 소리였다. 그러나 양친은 그때 

그 어린 누나들을 5년간이나 고아 아닌 

고아로 시설에 맡겨야 했던 일을 늘 가슴 

아파하셨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

다.”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누군가

를 편애하는 듯한 인상을 줄 때 아버지는 

곧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이제 우리 남매들은 모두 결혼해서 제

각기 자식들을 낳아 잘들 기르며 살아가

고 있다. 그러나 부모님처럼 그렇게 많이 

낳지 않았다. 가족계획 세대로서 주로 2

명씩 낳았으나 예외적으로 형은 딸만 넷

으로 가장 많다. 둘째 누나는 셋이다. 이

번에 모이니까 상주가 50명 가까이 될 것 

같았다. 우리 3대 가족들만으로도 빈소

가 가득 찼다. 해외에 멀리 나간 식구들

이 좀 있어 다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그 

정도였다. 다행히 병원 지하 2층의 장례식

장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썼다. 같은 층에 

예닐곱 개의 빈소가 있었지만 특실 두 개

를 빌려 쓰는 우리 말고는 사흘 내내 비

어 있었다. 어린 조카들이 통로의 빈 공

간에서 장난을 쳐도 큰 문제가 없었다.

가족이 많이 모이니까 좋았다. 명절은 

말할 나위 없고 특히 길흉사 때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동기간이 많아야 서

로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점에서 우리 3대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과

거 그렇게도 부끄러웠고 정부에 대해 미

안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상을 

줘야 마땅했다.

“요즘 아이 많이 나으면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도 주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소

급해서 주면 안 되나?”

이제 사 낮아진 출산율을 고민하며 온

갖 장려책을 쓰고 있는 정부가 그 당시 

그렇게 다산을 하며 고생하셨던 어머니

를 외면했던 것이 야속해서 내가 뱉어봤

다.

아버지도 생전에 늘 대견해하셨다. 이

제 어머니 홀로 남게 되었지만, 전혀 외로

워하는 기색을 엿볼 수 없었다. 젊었을 때 

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낯선 곳으로 장

사 다니셨던 어머니의 몸은 한층 작아지

고 쪼그라들어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다. 

평생 그렇게 고생했지만, 자신이 기른 자

식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와서 대사를 치

르고 있으니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

다. 문상을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상

주들을 보고 놀라는 눈치였고, 하나같이 

부러워했다.

“형님은 함양읍에서 사기꾼에게 속혀 

집을 날린 후부터 평생 말도 못 하게 고

생했지.”

삼촌은 할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신 데다 그때 아버지의 나이 20대로서 판

단력이 부족하고 인생 경험도 없었던 것

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형님도 

할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

아버지는 형님이 서너 살 무렵 돌아가셨

는데, 성품도 꼿꼿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

을 정도로 사리 판단이 뛰어나셨다고 한

다. 그런 할아버지가 좀 더 사셨더라면 

우리 집은 건실하게 유산을 지키며 남부

럽지 않게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아쉬워하곤 했다.

창조문예 제공, 허성수(1995년 <크리스챤

신문> 소설 부문 당선. 장편소설 『작은자의 

왼손』이 있음)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 이름

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주의 깃발을 높

이 들어라 주께서 때대로 아말렉과 싸우

실 것이다” 라고 외쳤다. (출 17:15-16 표준

새번역)

가나안을 향해가는 백성들의 걸음을 

방해하는 아말렉과 전투!!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에 나아갈 것을 명하고 모세 자신

은 산꼭대기에 올라 주를 향해 손을 들

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힘에 있

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11절)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루어가시는 방식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

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패배하는 자리...

그러기에 모세가 선 기도의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더 실제적인 전쟁터였다.

여호와 닛시!!

제단을 쌓고 그 곳의 이름을 정한 모세

는 아말렉과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주를 

향해 깃발을 높이 들라고 하였다.

성도의 기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을 방

해하는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

장 먼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

다.

 선교지를 누비며 영적 싸움에 돌입한 

선교사들의 어떤 전략보다 중보하는 교

회의 기도는 훨씬 크고 강력한 힘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교회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말해주는 

말씀이다.

열방을 위한 교회의 기도.

하면 좋고 힘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싸움

이다. - 출17장 묵상 -        창골산 봉목사

허성수 작가 단편소설 유산(5)

허성수 작가

신앙과가정 여호와닛시



찬 양 대 지휘자님

과 나눌 나의 열세 

번째 이야기는 합창

의 실제적 요소 중 융

합(Blending)과 균형

(Balance) 관한 얘기입

니다. 합창음악이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성 있는 소리가 하나

로 모이는 것, 또 하나의 개성으로 통일

되고 융합되는 것입니다.

전체 합창단원(성가대원)이 내는 소리

의 지향점을 통일시켜 ‘같은 소리’를 만들

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파트 간을 

융합해야 하며 또 같은 파트끼리도 융합

이 잘 되어야 합창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 파트 내에서도 같은 소리가 안 만

들어지고 각각의 소리만을 고집한다면 

그건 합창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합

창단이 아닌 독창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

다.

즉, 소리의 질(質)이 같아야 한다는 사

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발성에 관한 얘기

도 따지고 보면 얼마만큼 훌륭하게 집약

된 소리를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창음악에 있어 최

고의 이상이, 가장 훌륭한 발성을 구사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모여 그 합창단만

의 개성 있는 합창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라면 개개인의 발성기량은 높으면 높

을수록 이상적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간혹 음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전체 융합에 이상을 가져오는 경

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우선 이런 경우는 

먼저 허밍으로 합창 톤을 고르게 할 필

요가 있습니다, 잘 정돈된 두성만이 순수

한 합창울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단 하나

의 톤(Tone : 즉, 합창의 소리)이라 생각

되는 음향을 생산해 낼 때 융합이 발생

하게 되는데 이는 합창에 있어서 반드시 

이뤄야 할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융합과 함께 균형 또한 중요한 요

소 중 하나인데, 이 균형을 한마디로 말

하자면 각 성부가 같은 수준의 힘으로 

노래함으로써 적절한 무게 중심을 균형

감 있게 유지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즉, 균형은 다른 파트와의 소리, 색깔, 

힘, 세기, 무게 등의 동등한 균형을 의미

하는데 특히 화성음악(Homophony)에선 

주선율 파트가 다른 파트보다 분명한 선

을 만들면서 진행되어 잘 들리도록 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융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임을 말

하는 것입니다. 대원들 간의 융합은 좋다 

하더라도 파트간의 소리, 레벨이 맞지 않

으면 좋은 합창음악이 될 수 없다는 사

실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남성파

트, 그 중에서도 베이스 파트가 옥타브 

위의 음역이 될 때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

며 내성의 알토나 테너 파트도 그 파트에 

상응하는 발성이 되지 않을 때 밸런스는 

깨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합창의 밸런스는 숫자적 배열도 중요

하고, 또한 곡의 성격 파악 또한 중요하

다 하겠습니다. 그 파트에 부적합한 사

람, 알토적인 소프라노든지, 베이스적인 

테너가 있다면 지휘자는 즉시 파트를 교

체해 주는 것도 좋은 합창을 위한 방법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휘자는 합창의 융합

을 위해 각 성부에서 파트의 균형을 식별

하여 각 성부를 조절할 수 있는 귀가 필

요하며 특히 합창단 내에서는 각 개인이 

정확한 화음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혼성음

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단원들이 서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며 지휘자가 원하는 

단원들이 서로 듣지 못하기 때문이며, 지

휘자가 원하는 소리의 분명한 개념을 알

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

휘자는 합창단에게 요구하는 소리가 어

떤 종류의 것인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

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리의 개념을 정

립하기 위해 좋은 합창단의 소리를 많이 

듣는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창음악, 합창소리를 내는 문

제에 있어서 각 파트간의 힘과 무게와 

세기, 음색 등의 일정한 균형은 각 성부

마다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균형감

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

어 어느 한 파트가 특별히 강하게 표현

하고 있을 때 지휘자가 이를 적절히 제

어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전체의 앙상블

(Ensemble)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

입니다.

즉, 균형을 맞춰 같은 힘으로 노래해

야만 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각 성부에서 

화음에 적당한 음량이 주어지도록 성부

사이의 균형을 각각 조절해야만 할 것입

니다.

이처럼 지휘자는 합창의 훌륭한 조화

를 위하여 각 성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균형 유지가 어려운 점이 소프라노 파트

입니다. 알토, 테너, 베이스에 비해서 강하

고 무거워서 합창의 중요한 요소인 조화

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성가대원이나 합

창단원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합창단에 

잘 어울리도록 맞추어 노래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의 표현을 위하여 소리를 절제

하고,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융합을 위하여 성부의 음질과 특히 모

음을 통일하고 힘의 수준과 비브라토

(Vibrato)를 조절해야만 할 것입니다. 합

창의 균형 훈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

는 것은 연주회장이나 연습장소일 것입

니다. 연습 시 단원들이 자기 소리를 듣기 

어려운 장소에 있게 된다면 이로 인한 음

향상태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

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좋은 균형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

다. 이때 지휘자는 균형을 조절하는 조정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만 할 것입니다.

(※이 융합과 균형편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어집니다)

예배음악 통전화의 
필요성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장기에 익숙했던 음

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시기에 접했던 찬양들이 마음에 아름다

운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전통 찬송가는 중세기를 거쳐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곡들로 기성세대는 이

런 곡들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애창하

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젊은 층들은 별로 즐겨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각자가 

좋아했던 멜로디가 다르기 때문이며, 예

배음악도 선호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경우 그동안 CCM을 비롯

한 복음성가를 중심으로 예배하여 왔는

데 전통 찬송가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배음악통전화가 중요한 것은,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각각 자신들의 문

화를 존중해 주는 예배만을 선호하다 

보면 결국 예배공동체 교회로서의 기능

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만을 고집함

으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세대가 분리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바른 예배도 되지 못할 것이다.

예배학자 웨버 박사는 우리가 계속 드

려야 하고 앞으로 미래의 개신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예배의 형태로 ‘혼합

예배(Blended Worship)’를 제시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의 예배음악에 대한 바른 이해

와 인식의 정리가 필요하다.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예

배를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찬양의 통전화가 요구된다.

예배하는 회중도 전통 찬송가와 복음

성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선입견을 버리

고 내용과 구조적 측면으로 상호보완적

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틀 안

에서 각각의 편견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심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찬양인도자의 발굴과 예배신학 확립
찬양인도자는 공적 예배 현장에서 예

배를 인도하는 자이다. 예배의 형태를 

만들며, 예배의 모범을 제시하며,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삶으로서 보여주는 자

이다.

예배의 구조와 형식을 결정하는 것의 

근거는 예배신학으로, 신학이 없는 예배

는 감상주의적이고 빈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예배음악 통전화를 도모함에 있

어서 찬양인도자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

는 것이다. 청·장년 통합예배의 성사 여

부도 찬양인도자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

는 것이다.

찬양인도자는 회중과 하나님과의 관

계에 중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

해서는 건전한 예배신학을 정립해야 한

다. 

현재 신학교육에 있어서 실천신학 분

야의 중요한 기초학문은 예배신학임에

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한 실정이다.

목회자와 찬양인도자가 예배신학의 

정립이 부족한 경우에는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의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찬양인도자를 발굴하여 양성

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찬양인도자가 되기 원하는 평신도들

의 경우에는 음악적 재능을 갖춘 전공

자라도 예배신학을 비롯한 기본 신학과

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예배음악에 대한 재능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

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예배음악은 발

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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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대 목사

◈ 윤영대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성장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로 젊은이들을 섬기고 있다. 한국영성신학회와 청

교도개혁신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지금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와 

행복누리교회 목사로 사역하면서 ‘예배회복과 교회성장과 갱신’을 주제로 다수

의 논문 및 서적을 쓰고 있다.

◈ 이선우
미국 유니온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작곡과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바이올라 대학

원에서 지휘과정을 수학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음악에 관심

을 가지고 21세기한국교회음악연구협회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선교합창

단 총연합회이사장, 한국교회음악협회등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교

회음악출판협회주최 합창세미나인 <써칭세미나>의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백석예술대와 백석콘서바토리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96년부터 합

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이노스합창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사역하며 

백석대학교회 시무장로, 시온찬양대의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융합(Blending)과 균형(Balance)

이선우

예배음악 통전화: 예배음악
통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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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완 감독(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샘터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TV 설교/든든한교회 장향희 목사 
30 TV 설교/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00 말씀의 샘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교회가는 길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석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3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5:00 40 7000미라클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양천교회 김동인 목사 
30 TV 설교/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00 2023 한소망교회 감사특밤

16:00 10 신앙에세이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생명의 말씀-김승룡 목사(한마음교회)

00 말씀의 샘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샘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케빈 드영의 창세기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0 CBS성서학당:골로새서 11강 - 송태근 목사 "세 가지 금기사
항" (본문 - 골로새서 2:20-23) 
50 CBS 교회소식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랑의 시간-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00 말씀의 샘터 순복음축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샘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40 크리스천칼럼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말씀의 창 - 동일로교회 김오용 목사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록이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 
30 신앙에세이 
40 백세인생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 필 워십

10 [삶&가정] 그림으로 만나는 아이 마음 
5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 설교/남양주한마음교회 남상진 목사

30 말씀의 창 - 선교중앙교회 곽태권 목사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에세이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회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00 은혜의 시간 
30 TV 설교/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00 말씀 관통 이욥 목사의 성경 맥잡기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바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4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00 TV 설교/[생명의 양식]성문교회 고동훈 목사:감사의 기준을 
바꾸다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QT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새에덴강단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샘터 전주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2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주님기쁨의교회 김대조 목사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에세이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28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의 열정
을 본받으라"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힐링스토리

20 세계성지테마기행 
50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미니다큐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4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10 새롭게 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0: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0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오직 주님만 솔로 
30 CBS 뉴스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1:00 00 백세인생 
20 7000미라클 
5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샘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4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50 내 삶에 신학 - 기독교교파

00 올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망교회 최대한 목사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방송 편성표

저녁

19:00 0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30 광림의 시간-김정석 감독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30 두란노 해외선교회 TIM 30주년 미래선교전략 컨퍼런스 00 TV 설교/영광제일교회(이기웅 목사) 
30 TV 설교/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샘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퐁당 비디오가게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다큐 더 로드 
50 GOODTV 뉴스

00 창동염광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28강 - 조성욱 목사 "예수님의 열정
을 본받으라" 
50 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10 2023 천사후원방송 복음스튜디오 등불켜기 1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20 잇쉬의 서재 시즌2 
50 갓툰

10 새롭게 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3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정서영의 포토에세이

24:00 00 콜링갓 
50 하나님의 숨결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BS 아카데미 숲 
50 성경꿀팁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1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40 CTS 특선다큐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월드미션투데이

0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다니엘 기도회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

00 한소망 비전워십

2:00 40 백세인생 00 명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욥 목사의 성경의 맥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TV 설교/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00 말씀의 창 - 뉴욕센트럴교회 김재열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장경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Let's talk in English

00 GOODTV 다큐스페셜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00 올포원 00 서재의 재발견 2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회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CBS성서학당:출애굽기 38강 - 김기석 목사 "새로운 역사의 여
명" (본문 - 출 40:1-38)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5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몇해 전 가수 이진아의 편곡으로 불려

지며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던 CCM 곡 

‘이 시간 너의 맘 속에’의 원조 CCM 가

수 김수지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대중

에게 돌아온다.

4년 전, 19년 만에 6집 앨범을 발매하

며 돌아왔던 김수

지가 ‘길 위의 콘서

트’라는 제목으로 

CCM가수 남궁송

옥, 김도현 등이 함

께 참여한다.

이번 콘서트의 

제목은 아프리카 

케냐의 고아들, 나이로비의 거리에서 살

고 거리를 헤매다 대부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 JTS(Jesus to 

Street) 미니스트리를 지원하는 행사이

기 때문이다.

거리의 아이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 

주고, 상처를 감싸고, 씻을 곳과 잠자리

를 제공하는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

해 쉘위워십과 JADE 409를 비롯해 미션

파트너스(대표 한철호) 등 국내 여러 믿

음의 단체들이 연합해 자리를 마련했다.

특별히, ‘성령의 오셨네’의 김도현과 ‘죽

으면 죽으리라’의 남궁송옥, 그리고 쉘위

워십밴드(드럼 권낙주, 베이스 김상규, 기

타 김종양, 건반 육혜정)가 함께하여 작

은 마을 초라한 말구유에 누이셨던 아

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가 펼쳐질 예정

이다.

이번 콘서트는 15일 선릉에 위치한 

JADE409에서 개최된다.       이상진 기자

종합문화선교프론티어(대표 감광중 

목사)가 2024 프론티어 겨울캠프를 내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남 담양에 위

치한 바이블칼리지에서 개최한다.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

회의 주제 말씀은 8장 28장 ‘우리가 알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자....(중략) 선

을 이루느니라’이며, 총 3차례에 걸쳐 137

차는 18일부터 20일, 138차는 22일부터 

24일 139차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

된다.

이번 캠프의 메신저로는 박형민 목사

(대전주향감리교

회), 강은도 목사(더

푸른교회), 임우현 

목사(번개탄tv), 이

종화 목사(부산세

움교회), 임은미 선

교사(케냐), 오선화 

작가(살자클럽), 김보성 목사(울산신정교

회),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고광제 목사

(브니엘고등학교), 김광중 목사(프론티

어), 이우혁 목사(프론티어 예배인도자) 

등이 있다.

CCM 공연에 초청 가수로는 주리(자

유의 노래), 강찬 목사(사명자), 민호기(정

금같은사랑), 힐링남녀, 같이걸어가기(요

게벳의 노래) 등이 있다.       이상진 기자

루터란아워가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으

로 구성된 종합예술단인 다소니 예술단

의 창작뮤지컬 ‘사랑의 선물’을 22일 저녁 

루터중앙교회(담임 최주훈 목사)에서 개

최한다.

‘다소니’는 순 우리말로 ’사랑하는 사람

들‘을 의미한다. 다소니 예술단은 국내 최

초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종합예술

단으로다. 챔버 오케스트라단, 합창단, 뮤

지컬단의 3개의 예술분과로 이루어져 있

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 창단 연주회

를 시작으로 약 600회가 넘는 공연활동

을 해온 다소니 예술단은 장애인 인식개

선을 통한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뮤지컬은 음악을 사랑하고, 서로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뜨거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다소니 예술

단원들이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멋진 무대를 만들어가는 생생한 이야기

가 뮤지컬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

김미소 연출, 김나연 안무로 기획된 다

소니 예술단이 공연을 완성해가는 아름

다운 여정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

닌 모두의 이야기”라고 했다.   이상진 기자

CCM 가수 김수지, 아프리카 ‘거리의 아이들’ 위한 성탄 콘서트

2024 겨울 프론티어 청소년 캠프, 강은도·임우현·임은미·오선화 등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창작 뮤지컬 ‘사랑의 선물’

다소니 예술단 단원들. ⓒ루터란아워 

15일 서울 선릉에 위치한 
JADE 409에서

2024년 1.18-27까지
전남 담양 바이블칼리지에서

발달장애인 종합예술단인 다소니 예술단의 공연, 루터란아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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